
부흥! 중국어 예배부부흥! 중국어 예배부
성령님과 함께 동역한 2년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노방전도 / 새가족학교 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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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집사정진규 집사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아름다운 로비 공사아름다운 로비 공사

우리 하브루타 할까요?우리 하브루타 할까요?

지식과 지혜가 숨쉬는 공간, 요셉도서관지식과 지혜가 숨쉬는 공간, 요셉도서관

KAPCQ CHRISTIAN MAGAZINEKAPCQ CHRISTIAN MAGAZINE

월
간

 
제

3
9

7
호

 2
0

17
년

  4
월

호
      발

행
 | 퀸

즈
장

로
교

회
     14

3
-17

 F
ra

n
k
lin

 A
v
e
., F

lu
sh

in
g
, N

Y
 113

5
5
   7

18
) 8

8
6
-4

0
4
0
, 4

3
4
7
   F

a
x
: 7

18
) 3

5
8
-7

7
8
9

.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4월 전도의 달 4월 전도의 달 

2017201744

Агапэ아가페 爱加比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지어다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지어다
제 30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매일 스케치제 30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매일 스케치

미리 보는 부활절 칸타타 “기적”미리 보는 부활절 칸타타 “기적”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 
은퇴한 고국환 장로 / 이근우 장로의은퇴한 고국환 장로 / 이근우 장로의

www.kapcq.org

베드로전서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삶 #예배 #그리스도인 

전도는 도전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도전...
주님 사랑한다면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

아가페
묵상

아가페
묵상

전도 도전전도 도전vsvs

특집 | 전도의 달특집 | 전도의 달
내가 품은 태신자 /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I'm So Sorry, Joey! / 
내가 품은 태신자 /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I'm So Sorry, Joey! / 信心大家庭信心大家庭

www.kapcq.org
https://kapcq.org/agape/pdf/2017_4.pdf


길은 여기에

요즈음 네비게이션 없이 다니는 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말로 그림으로 잘 안내해 줍니다.

그 네비게이션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하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길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이 너무 많다보니 어떤 길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닙니다.

일본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꼬는 “길은 여기에”라는 자전적 소설을 통해

길은 하나 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부르던 복음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와우, 영원으로 가는 길을 찾았으니 춤추며 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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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nant’ (남은자). 구약에서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았던 칠천명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당시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
던 칠천명이 있었다면 오늘날 그 칠천명은 과연 누구일까?
지난 3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이틀 간의 일정으로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Remnant’라는 주제로, 본 교회 양순관 및 체육관
에서 있었다. 필라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청년부, 퀸즈장로교회 청년대학부 리더들 60여명이 함께 한 이번 집회
는 양일간에 걸쳐 찬양과 기도, 예배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둘째 날인 18일(토)에는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전도 
퍼포먼스, 플래시몹을 연출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1:1 전도에 나섰다. 비록 이날 눈,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쌀쌀한 날씨를 보였지
만 청년들의 퍼포먼스에는 기쁨이 있었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센트럴파크에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지켜보면서 관심을 보였고, 1:1 전도를 통해 진지하게 청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하였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연합을 이루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연합하여 진행된 이런 행사
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들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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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이숙규 집사 / 사진 이동훈 집사]

Сейчас практически нет машин без навигации
Они привозят нас к правильной цели на карте 
и голосом. Навигация сейчас, знает не одну 
дорогу, туда куда нам надо.
Если надо, мы выбираем из многих дорог разные
Но иногда выбор такой большой, что мы не 
знаем какой лучше.
 
В вечность дорог не много, она одна
Современный японский писатель Миура Яако 
в своей книге "Дорога здесь"
Пишет о том, что дорога только одна
И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ак. Дорога в вечность, 
только одна.
 
В старой христианской песне есть такие слова:
Один слепец на дороге просил:
"Где наша дорога, что бы Ты нас водил"
Иисус отвечал тогда ему:
"Я есть дорога
Я есть истина
Я есть и жизнь
Приходи ко Мне"
Иисус говорит нам сегодня "Придите ко Мне"
Только Иисус единственный путь ведущий нас 
к вечности
Вау, мы нашли путь к вечности, пойдем весело 
по этому пути. 

The Way is Here The Way is Here 

These days, there is almost no one who drives without the help of GPS navigation. 
Our GPS navigation guides us to our destination through the use of visual and audio cues.
Oftentimes there is more than one way to get to a destination. 
Thankfully, our GPS is also able to adapt to differing traffic situations, changing circumstances, 
and reroute itself accordingly. Though we may not be aware of the multitude of alternative routes 
available, our GPS knows, and is often able to calculate the most efficient route to a destination. 
 
However, for the way to eternity, there are no alternative routes.
Japanese novelist Miura Ayako wrote in her autographical novel, The Way is Here (Italics), 
that there is only one way. Indeed, there is only way to eternity and no others. 
 
There's an old praise song in which the lyrics say, "A blind man shouted, 
'tell me where is the way!' Jesus answered the blind man,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Come to me!'"
 
This Jesus who confidently said, "come to me," is the only way to eternity.
Isn't it amazing, that we have already found the way to eternity! Friends, let us walk this path, 
and go this way towards eternity with great joy, gladness, and dancing!

Дорога здесьДорога здес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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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시

“ 나같은 죄인 살리신 (305 장) ”
- 퀸장가족이 즐겨 부르는 찬송 -

우리 교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은 무엇일까?

지난 대심방 기간동안 수고하신 각 교구장 전도사님들을 통해 알아본

심방 ‘인기찬송’  1위는 찬송가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였다.

그 다음으로 338장 “내주를 가까이”, 438장 “내영혼이 은총입어”,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순으로 인기순위가 나타났다.

소통하는 다민족교회소통하는 다민족교회

한마디씩 배워요 ^^한마디씩 배워요 ^^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 вас

Chukbbokhamnida

zhùfúnǐ

Bog blagoslovit vas

갓 블레스 유

추우푸우니

보그 블라고슬로빗 바스

祝福你

ga:d bles ju:

축복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는 존 뉴턴의 자전적 삶

을 가사화한 것이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에게서 태어

났다. 모친은 그를 성직자로 키우려 했으나, 그가 겨우 6세였을 때 

모친은 결핵으로 사망한다. 그 후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몇 

년 동안은 사이가 좋지 못한 계모의 손에 자랐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선원 학교에 한동안 다니게 된다. 11살 때부터 존 뉴턴은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도제로 배를 탔으며, 여러 곳을 다

녔다. 특히 그는 흑인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무역에 종사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수송

선의 위생상태가 열악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간염, 탈수증, 영

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존도 노예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세일 때 전기를 맞이한다. 선장이 된 그는 그의 

배가 폭풍우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에 그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게 된다. 모친이 독실한 그리스도 신자였어도, 이전까

지 마음에서 우러난 기도는 이때가 처음이라고 한다. 배는 기적적

으로 폭풍우를 벗어났으며 무사히 귀선한다. 그는 이날을 제 2의 

탄생일로 가로새긴다. 

그 후 6년간 노예무역을 계속하지만,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

로 개선했다고 한다.

1755년 존 뉴턴은 병을 이유로 하선하였고, 면학에 매진해 성

공회 사제가 된다. 1772년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나같은 죄인 살리신)”를 썼다. 이 곡은 흑인 노예무역에 관여한 것

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하여 준 신의 은총에 감사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https://youtu.be/F_cvT4vexHw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둘을 가지고 한 새사람을 지으셨다(엡 

2:15b).

1. 둘은 누구인가?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엡 2:11-12)이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과

는 상관이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존재였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놀

라운 약속을 받은 족속이요, 어려서부터 할례도 받았고, 율법대로 

사는 자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더러운 개처

럼 여기며 상종도 하지 않았으며 그들 사이에 막힌 담을(엡 

2:14b) 두고 서로를 향한 미움의 가시, 편견의 가시, 비판의 가시, 

고집의 가시, 종교의 가시, 전통의 가시, 문화의 가시 등이 솟아 있

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켰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

이에도 담을 쌓게 하였다. 죄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담이 생겼으

며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다(윤동주 시인 “길”).

2. 둘이 어떻게 한 새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새사람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실행하시여 이루셨다(엡 2:13-16).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로 중간에 

막힘 담을 허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오는 첫 유

월절에 죽음의 천사는 그 집에 발려진 피를 보고 넘어 갔다(출 

12:13). 모든 자는 죄를 지어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는 이미 죽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유월절에서는 어린양의 고기를 가족, 이웃, 타국인과 같이 

먹으며(출 12:19, 48a) 은혜와 감격을 함께 하였다. 이 비전을 우

리교회의 다민족교회를 통하여 우리도 이루어 나가야 한다. 

3. 한 새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서로 평안의 삶 뿐 아니라 함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

가야 한다(엡 2:17-18). 내 내면이, 가족이, 부서가, 구역과 교회가 

한 새사람이 되어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야 하며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 관계 모두를 새롭게 하였다.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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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 담임목사 설교 요약

2017년 2월 19일2017년 2월 19일 에베소서 1:15-19에베소서 1:15-19

멈출 수 없는 감사로 기도하라멈출 수 없는 감사로 기도하라

담임목사 설교 요약

2017년 3월 5일2017년 3월 5일 에베소서 2:1-10에베소서 2:1-10

죽음에서 하늘로죽음에서 하늘로

부활은 세 시제가 있다. 2000년 전 과거의 부활,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우주적인 미래의 부활, 

그리고 본문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현재 체험하는 

부활 능력의 현재의 부활이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성도들(엡 2:2-3).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

이 다 해당된다. 세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에덴에서부터 탐욕

의 이야기로 가득 차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 다니다 모두가 

진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성도들(엡 2:2-3)을 살리셨

다(엡 2:1).

그러나 죽었고 진노를 받아야할 자들이 갑자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엡 2:4) 그리스도

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이다(엡 2:5-6).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 who is rich in mercy, for his great love 

wherewith he loved us,(KJB)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이 모든 것을 없애주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역전시키는 구절이다. 놀라운 반전이 벌어진 사이에

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창 50:20). 스올, 지옥에 갈 자

를 “그러나 하나님”이 천국으로 영접해 주셨다(시 49:14-15). 

이 하나님은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긍휼이 흘러넘치시는 분이

다(엡 2:4).

하나님은 큰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이 여기시는 마

음이 마르지 않고 흘러넘치신다.

하늘에 앉아 있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긍휼로 죽었던 자들을 하늘로 옮기신 이유

는 더 이상 욕심을 좇아 사는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다르게 살

라는 것이다(엡 2:7-10).

1) 하나님을 높여라

2) 자기를 낮추라

3) 세상을 바꾸라

죽은데서 살아나 하늘에 앉은 자들의 삶을 살기 위해선,

현재의 부활을 드러내라.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

긍휼이 많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라.

겸손 하라. 세상을 바꾸라.

바울의 기도에 “감사를 그치지 않는 것”(엡 1:16, 

살전 1:2, 딤후 1:3) 기도의 이 두 요소를 살펴보자.

1. 감사로 기도하라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좋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엡 1:15-16) 감사 기도하였다. 

또한 다니엘은 어려운 소식에도 감사 기도하였다(단 6:10). 신령

한 복을 받은 자의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있

으며(롬 8:28), 이 가운데 드려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을 낳는다. 위대한 기적은 감사기도의 열매이다. 굶주린 수많

은 사람 앞에 오직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놓고 하늘을 향

하여 감사기도 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림(요 11:41,43)으로 기적을 이루셨다.

진정한 감사로 기도해야 한다. 형식은 감사기도를 표방할 뿐, 교만

함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드러내며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감사 기도하는 것(눅 18:10-11)과 마음에 불평을 갖고 드리

는 것(욘 2:9, 욘 4:1-2a)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더러 도리어 

책망하신다(욘 4:7).  

2. 끊임없이 기도하라

진정한 기도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

은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 끊임없이 탄원했던 과부의 비유를 통해 

끊임없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눅 18:7-8). 

이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진다.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였을 때와 

3년 반 동안 닫힌 하늘을 연 것은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의 일곱 

번, 끊임없는 기도였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

서 도망하였을 때 그는 더 이상 용사가 아닌 겁쟁이로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에 휩싸인 무력한 자로 몰락하였다.

불굴의 기도를 갖고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수 그

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기 원하는 평생의 기도 제목

(엡 1:15-19)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

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

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

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

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5-19)”

매일 매일 능력과 소망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현재의 나는 능

력이요 미래는 소망이고 현실을 초월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이미 이루신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차

원이 다른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1절)

본문 말씀에 따르면 교회는 교회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교회

와 만물의 관계 두 가지를 살펴보겠다.

1.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능력으로 그

리스도를 살리실 때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일부를 살리시어 그리스

도의 몸, 교회가 되게 하셨다(엡 1:20,골 2:13a ). 교회는 그리스도

를 머리로 삼아, 성도 각자의 개성은 있으나 자기의 독립성을 주

장하지 않는 생명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속하여 다

른 형제자매들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자.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고 자기의 충만으로 누리고 산다(엡 

1:23, 골 2:9-10a). 충만한 자는 마귀의 시험에 들어 넘어지고 유

혹에 쓰러지는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은 육체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

도의 충만이 무엇인지 보았다(요 1:14). 교회가 그 충만을 보아야 

함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은혜와 지혜와 진리

가 충만한 분으로 알고 믿어 그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함을 가르친

다(엡 4:13).

진정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충만하심으로 보여주셨던 은

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분리 될 

수 없는 것으로 진리가 죄를 들추어내면, 은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2. 교회는 만물의 왕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정복하시고 그 발아래 두셨다. 그리스도의 몸

인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그 발아래 두었다(엡 1:21-22).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왕이 되었다. 성경은 교회를 분명

하게 왕으로 부른다(벧전 2:9a,딤후 2:11,딤후 2:12a,계 20:6b). 교

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세상의 왕이지만 그리스도와 떨어

져 있으면 세상의 종이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골 2:15). 교회도 세상을 이

기려면 그리스도의 방식인 십자가를 가지고 이겨야 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등 전통이나 세상적인 방법의 다른 방식은 그리스도

를 따르는 방법이 아니다(골 2:8, 삼상 17:37b-39).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는 초라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급자

의 이미지를 갖고 세상의 필요를 공급하는 풍성한 공동체이다. 세

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하며, 각자의 직업과 재능

을 통해서 세상에 공의가 흐르게 변화시켜야 하며 그리스도의 생

명수가 충만한 즐거움이 넘치게 해야 한다(겔 47:5, 8-9).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43주년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지만 감사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역사를 또 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를 보이며

세상의 왕인 우리 교회는

2017년 2월 26일2017년 2월 26일 에베소서 1:20-23에베소서 1:20-23

그리스도, 교회, 만물그리스도, 교회, 만물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소명과 가진 것으로 

세상을 채우고 바꾸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만물의 왕으로 힘 있게 살아가길 축원한다.

2017년 3월 12일2017년 3월 12일 에베소서 2:11-18에베소서 2:11-18

둘에서 한 새사람으로둘에서 한 새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믿음으로 사는 교회
하나님 중심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말씀 중심

교회 중심교회 중심

https://youtu.be/5Ttcj6gs-Fc
https://youtu.be/FNAf2FreeVY
https://youtu.be/tphA_jznplw
https://youtu.be/BSW-3q4BT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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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특 집

특집 - 전도의 달 / 우리는 퀸장가족

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다. (요한복음 1장 41-51)빌립이 나다니엘을 전도하다. (요한복음 1장 41-51)

“ 와서 보라 ”“ 와서 보라 ”
I believe if you are called Christian, you must show the light 

of Christ unto others. How is the church able to let the lost 
know the existence of God's love? Are you a child of God? 
God doesn't deny anyone that comes to Him. So, I came to 
this church to seek God first, even if there was no deep 
friendship with people. 

If I look at myself now, I have grown spiritually but still have 
a lot to go. I don't know the Bible or have many knowledge of 
Christianity. But the main thing is that I accepted Jesus Christ 
as Lord and I will learn as I go.

Even though I'm sick & lonely, I have the peace of the Lord 
so therefore I feel great.

Wednesday night prayers I look forward to every week 
because it energizes me spiritually. Also, this Wednesday night 
prayer was canceled and I felt disappointed. However, as you 
know, one of our member's father passed away and the prayer 
night resumed. So I believe it was Jesus saying “Don't cancel 
the prayer night” and also to mourn for the loss of a father 
together as a congregation.

My heart is to reach out to the community to show the love 
of Jesus Christ. I want to spend my time at this church wisely 
for a purpose.

If God made you come to this church, you have to show the 
people we need each other. I believe in my heart the reason I 
am here is because God called me. I could have gone to many 
other churches around here, possibly even more comfortable. 
But God called me to this church to show the love I have for 
the community.

But now, I am happy God has sent church members into my 
life. I feel connected as a family. We all learn from each other. 
I see this church as a beautiful place and I am very grateful.

Do you feel as if your not loved here? Understand that no 
one is perfect. You also have to show the love and not just 
waiting for one to give it. You have to give back.

Do you show the love of Christ to others? I believe the 
church needs to acknowledge people. Do not be afraid to be 
connected. You praise the Lord and you are also with other 
fellow members. If there is no light to reach them, they will 
not see us as children of God.

I HAVE GRACE IN MY LIFE, AND THAT'S ALL I NEED NO 
MATTER WHAT.

안녕하세요 저는 가브레라 입니다. 1968년에 헝가리에서 미국

으로 왔습니다. 그때는 영어를 잘 못했기에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

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5년째 퀸즈장로교회의 바자회에 참석해 왔습니다. 지난해 

바자회때 파킹장에서 홍조나단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복음

을 듣고 싶은지를 물어보시자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는 함께 기도했고 그는 저를 교회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

도할때 저는 무언가 다른것을 느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듯 했

습니다. 저는 그 주일부터 바로 교회로 나왔고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QPEM에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좋았지만 처음에

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

는듯한 느낌에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하나

“ 우리는 퀸장가족 ”“ 우리는 퀸장가족 ”

Hello, my name is Gabriella. I came to 
this country in 1968 from Hungary. It was 
a different time then now. I could not 
speak the language and did not attend 
church because of this and so I could not 
be connected to the preaching of the 
church.

I been coming to the bazaar at this 
church for the past 5 years and last year at the bazaar, Deacon 
Jonathan approached me at the parking lot and asked me if I 
wanted to hear the gospel. I said “Yes”. We prayed together 
and he invited me to the church. As we prayed, I felt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like the Holy Spirit over me. 
Right that Sunday, I came to the church and been here ever 
since.

I started to come to QPEM, loved the service but I felt like 
an outsider at first. It was not comfortable because the first 
moments I felt as if there was no acceptance. However, I came 
to seek the LORD first before anything. Now I know that God 
loves me & it doesn't bother me.

Gabriella(QPEM)

 그림 박민아 청년

“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

environment, I felt a need to become a Catholic. I was 
baptized in my early teens but without a true sense of what it 
meant to be baptized. After graduating from the church’s 
education system, I began to question religion and the 
existence of God. I began to explore other religions and 
eventually looked to science for answers. It made sense that 
human logic and reasoning was the right path to answer all of 
life’s questions. As years went by though, the feeling of 
emptiness and loneliness began to grow. Nothing in life felt 
important enough to truly embrace and love. Even the passing 
of relatives and friends, I felt no emotions.

I met my wife ten years ago. When we first met, I jokingly 
told her that I would marry her someday even though we were 
not dating. It became routine throughout the years that I 
referred to her as my wife even though we were just friends. 
One day we were brought together to begin our life’s journey. 
She is a Christian and wanted me to attend service. I 
reluctantly joined her but was surprised to witness a different 
way of worshipping God. It was uplifting in a way that sparked 
something within me. Although my stance at the time kept me 
from participating in prayer and song, the hardness I felt began 
to soften. We attended service in various Christian churches 
and my path to Christ began.

We wanted to find a home church in Queens to establish 
ourselves. A church was found but we could not find parking 
to attend. After a quick internet search, we found a 12 o’clock 
English service at QPEM. Ironic as it sounds, the sight of the 
parking lot sparked a sense of belonging. Our first service was 
in August 2014 and it was a sorrowful time for the church. 
Pastor Peter preached that Sunday with the passing of a young 
child name Jake. He found strength in Jesus to deal with the 
loss. It was the first time I felt closeness with Christ. To witness 
true devotion to Christ through tough times and mourn and 
tear for someone I never met.

As we continued to attend service every week, the teachings 
of Christ became clearer to me. The focus on the passages and 
their true meanings made sense. But above all, I began to feel 
the Spirit of the Lord within me. I am free to speak to God 
directly to give thanks for his love and grace. During the first 
few weeks of attending service, we were also planning our 
wedding. Having been so moved by Pastor Peter, we asked 
him to preside at our ceremony. He graciously agreed. We 
were asked to go through a pre-marital counseling where we 
also had gospel teachings. Those teachings helped me to 
understand and feel God’s glory, truth and grace.  

The day before the wedding, I accepted Christ as my Savior 
at our rehearsal with Pastor Peter and my wife as witnesses. 
The last doubt that I had in my submission to God was 
answered. My wife later stated that she had prayed for 10 
years to marry a man who truly loves God and He has 
answered her prayers.

A month after marrying the love of my life, my wife, 
Margaret, I was baptized in November 2014.  My baptism was 
a public declaration of my faith in Christ and it was a blessing 
to share this with the brother and sisters of QPEM.  It was an 
important point in my life to obey Jesus’ command and 
commit to him from that day forward.

I truly believe that everything in life has been planned - 
God’s perfect plan.

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런 느낌들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린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

스도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를 알릴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

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찾아오는 어느 한사람

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깊

은 교제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지금 저자신을 보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비록 제가 아프고 외롭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에 저는 기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기도모임을 기다립니다. 왜냐

하면 그 모임은 영적으로 저에게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 기도모임이 취소되어서 저는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여

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모임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밤을 취소하

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공동체로써 유가족과 함게 애통

하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회에 전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으로 저는 이 교회에서 저의 시간을 지혜롭

게 쓰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오시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서로의 필요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곳에 있는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저는 주위의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더 편할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저의 사랑

을 보여주라고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서 성도님들을 제 인생에 보내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저희는 한가

족 같고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

며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곳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껴집니까? 아무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른사람

으로부터 사랑 받기를 기다리시는 것 보다 먼저 사랑을 주셔야 합

니다. 우리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

까? 교회는 사람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한 공

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이 없다면 그들

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에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나의 전부입니다.

At an early age, I believed that 
everything in life has been planned. This is 
before receiving any teachings of this 
belief. I truly believed that the plan had a 
master but did not know the name. My 
early schooling took place in the Catholic 
school system. Being surrounded in this 

Peter Yoo(QPEM)

“ A 10-Year Prayer ”“ A 10-Year Pra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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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으로 아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족,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

어가려 합니다. 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려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나

를 구원해주실 분은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힘든 시련이 오

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길을 잃는다 하더라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

리고 나약한 마음에 사로잡혀 시련이 찾아오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도 하나님은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

나님은 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

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특집 - 전도의 달 / 나의 전도간증 특집 - 전도의 달 / 나의 전도간증

주일학교를 통한 전도의 지혜주일학교를 통한 전도의 지혜

배혜리 집사

저는 뉴저지에 친언

니가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먼저 하나

님을 영접하여 한국에

서 초등학교때부터 쭉 

믿음생활을 잘 했던 언

니였는데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와

는 거의 20년 가까이 

발을 끊고 살고 있는 언니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플러싱에 위치한 저희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오기가 힘들면 뉴저

지 근처 교회라도 가라고 많이 설득을 했지만 전도라는 것이 마음

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언니가 교회 다녔을때 느꼈던 교인들

에 대한 실망감, 여러가지 재촉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에 등록을 

하는 순간 언니는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더욱 전도는 힘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한 저는 언니의 

아이들부터 저희 교회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언니가 예배를 드리

지 않아도 조카들만 교회로 라이드를 해 주면서 저희 아이들과 함

께 1년 가까이 같이 교회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희 교회 유년부

를 거쳐 지금은 초등부에서 열심히 주일성수하고 이번 교회 초등

부 수련회에도 참가를 해서 조카들 중 한명은 수련회에서 성경퀴

즈를 잘 풀어 라면도 상품으로 받아 올 정도로 아주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언니도 자연스

럽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언니가 교회 다니고 주

일 예배 3주째 되던 날 김성국 목사님의 한 설교가 언니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언니는 김성국 목사님

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다며 지금까지 매주 주일 저희 교

회로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어 올 지라도 다시 교회 앞에 나와 무릎꿇게 하신다

는걸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고 저에게도 깊은 감동과 은혜가 밀려

왔습니다. 

2016년 저의 기도제목 리스트 마지막에 언니 가족의 구원이라

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2017년 초에 2016년 기도제목을 다시 보

고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저의 기도

제목이 1년안에 다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가장 희

망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언니 가족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

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는 김성국 목사

님의 소중한 설교로 인하여 저희 언니 가족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나머

지 저희 가족의 구원도 언제가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더 열심

히 말씀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택하심을 입었으나 사춘기 시

절부터 세상친구들이 좋아 어울리다 보니 하

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지쳐있을 때 사

랑으로 나를 감싸주는 이를 만나 결혼하고 

5년후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남편과 저는 아

이를 위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험

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며 임신과 함께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년만에 

다시 찾은 하나님의 품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에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다시 시작하는 신

앙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1살이 넘자 우리의 믿음이 서

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가족의 믿음생활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느낌은 평안, 마음이 너무도 편안했습니다. 지금

의 퀸즈장로교회였습니다. 영아부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영

아부의 예배를 지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말

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열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배를 매주 드

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영아부를 졸업하고 유아

부, 유치부, 유년부로 성장하며 조금씩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고 있

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첫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실천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봉사정신이 없다면 

너무도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의 말씀과 사랑이 마음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저희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

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즈음 찾아온 시련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

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마

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가득차면 하루 종일 찬양만 들으며 살려달

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셨습

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한

올 한올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

어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절망 속에 있는 저의 손

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손을 뻗고 계셨습니다. 제가 외면하고 돌아

서기에, 가끔은 모른 척 외면했기에 하나님이 뻗은 손을 보지 못

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길 끝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서있는 모습으로 아이를 끌고가는 것은 아닌

지? 내 생각만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제 

류선영 집사

내 자녀의 구원,
하나님의 두 손 꼭 잡고!!!

내 자녀의 구원,
하나님의 두 손 꼭 잡고!!!

저의 주님이 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저의 개인 간

증을 적어보려합니다. 저의 이름은 Ma Yuanyuan이고 올해로 

25살 입니다. 작년 7월에 미국에 와서 8월에 임신하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9월에 유산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살고있는 집주인을 통해서 맹 자매를 알게 되었

습니다. 맹 자매님은 중의사로 저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에 도움

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조리가 끝

난후 저는 호기심에 작년 10월에 교회에서 열린 <coming home 

>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흥회에 참가하게 되고 첸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

니다.

그러던중 퀸즈병원에서 저에게 거액의 치료비 고지서를 보내왔

습니다. (퀸즈병원에서 유산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어서 모든 수술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

여졌습니다. 너무 막막하여 맹자매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자매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었습니

다.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의료비용은 모두 공짜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심

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저는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기고 인

도해 달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전, 저는 성격이 거칠고 모든일에 자기 중심적이

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이상 많

이 따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솟아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따지려는 마

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 졌습

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시니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함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저는 남편을 존중하기 시작했습

니다. 전에는 항상 남편을 누르려고 하고 또 남자니까 당연히 모든

일을 여자인 저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아내로서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것인지 깨달음으로 그 가르

침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며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또 멀지 않은 

장래에는 좋은 엄마가 될수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집

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거

나 성경공부를 하거나 기도회에 참석할때 봉사하는 분들은 항상 

뜨겁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또 저의 그룹리더나 교구장들도 

자주 전화해서 저의 근황을 물어보며 살펴주십니다. 멀리 이민땅

에서 지내는 저에게 가족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겁이 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전도사님께서 많은 성도

들중에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가 끝나면 항상 한분 한

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악수를 건네시는 모습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따뜻함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는 진심으로 형제 자매사이에 사랑을 느끼며 우

리는 한가족임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가족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가족

(마원원)



임동진 집사

글재주가 없어서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던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요.”라는 권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이 글을 씁니

다. 제가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의 예비해 놓으심이 있을 것이라는 대책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핑계거리로 머

뭇 머뭇하던 저를 강권하셔서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전

도 훈련을 받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듯이 전도의 씨앗을 

뿌리면 성령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신다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씨앗을 뿌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미국까지 함께 온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꼭 전해주고 싶어 마음

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친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미리 알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 버립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겨

서 행복해 하며 살고있는 이 친구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

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계획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번 사순절을 통해 기도로 무장하

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씨앗을 뿌리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더 많은 씨앗을 뿌리기를 ...올해에는 더 많은 씨앗을 뿌리기를 ...

나의 친구, 나의 태신자나의 친구, 나의 태신자

박상용 집사

“내 안에 흔들 깃발이 있는가?” 누군가 내게 말했다. 누군가 내

게 도전하였다. 누군가 내게 깃발을 흔들었다. 다시 말해 ‘외칠 

message가 있는가?’ 이다. 내 평생에 목숨걸고 외칠 message가 

있는가? 그리고 그 message는 살아 숨쉬고 있는가? 아님 그냥 종

이짝에 쓰인 글씨인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

하기 위해서 우릴 부르신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뜻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뜻이다.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이기

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도 썼다. ‘Purpose driven life’라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많은 답이 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체의 병, 정신적인 병, 이혼, 삶의 고난, 

매일매일의 사회생활, 왕따, 고독 등등 - the list goes on. 하지만 

이중에서 가장 힘든것이 있다면 ‘무의미’ 아니겠는가? 어떤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뜻을 모르고 한다면 그것만큼 지루하고 짜

증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오래 못갈 것이다. 하지만 뜻이 있다면, 

의미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힘이 난다. 이상하다. 그만큼 뜻은, 

의미는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은 나 자신을 찾는다는 말과 같다. 왜냐? 하나님이 태초에 날 선택

하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내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

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릴 만드실때 original design이 바로 뜻대

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셨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

유이기 때문이다. 그 뜻을 알고 모르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뜻

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론 각자 삶에서의 detail은 동

일하지 않지만 큰 그림에서는 동일하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여 살며 그리고 그 영광의 대상을 영원히 즐거워 하는것이다. 그

럼 영광은 어떻게 돌리나? 간단하다. 영광받으실 대상의 말대로 

하면된다. 더 자세히 말하면 전도다. 전도할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

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나는 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나의 딸을 통해서 느낀다. 이름은 박

금. 하나님께서 10년의 기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이다. 귀한만큼 가

‘Romans 8 / Love the Word – my King my Lord.’‘Romans 8 / Love the Word – my King my Lord.’

내가 품은 태신자내가 품은 태신자

Hey Joey,

I've been thinking about how to 
write this letter to you all week. It's 
been... really hard. There are days 
when I think of you and I'm not 
okay. I'm trying to be though, I am.

I remember when I came into 
your room that day and you were 

just laying there. You looked so peaceful and I was just 
standing by your bed, and it was so quiet except for the 
machines beeping in the background. It felt so surreal, like 
nothing had happened. But you were laying there with so 
many tubes around your face, and the nurses had shaved off 
part of your hair, and your face was this color it shouldn't have 
been, and I don't know man. It was just so strange. That's not 
how you were suppose to look. You were in such bad shape. 

But I remember before I came in to visit you the nurses had 
told me you were going to wake up soon so I wasn't too 
worried. They said you were going to make it so I didn't cry or 
anything, I just joked around with you like I always did. And I 
remember, I said it with this stupid grin on my face, "Hey idiot, 
I hope you're ready 'cause when you wake up I'm going to give 
you the whole gospel presentation. Two whole hours." And I 
laughed. And your mom laughed. And I knew it was going to 
be okay because when you woke up we were going be 
laughing about this together. 

Except you didn't wake up.

And I got this call saying you were never going to wake up. 
And I was too late. And I was too late to say any of the things I 
should have said to you. And now I just keep thinking about 
how I won't ever be able to invite you to another birthday 
party, or ask you to be my best man, or ask you to meet my 
kids, or ask you to come to my church, and I keep thinking 
about how I missed my chance. How I messed up. I'm not 
laughing anymore because I'm never gonna be able to tell you 
the gospel and I don't know how to make this right and I don't 
know what to do. I'm so sorry man. I should have screamed it 
at you. I should have been there. I should have tried. I should 
have done everything to let you know how much He loves 
you and I didn't. And I'm so sorry Joey. 

I should have fought for you. 
I should have loved you more. 

I can't do anything anymore and I'm just wishing that some 
part of you could have heard me when I was crying over you 
trying to tell you how much Jesus loved you. I wish some part 
of you heard me when I tried to tell you how he died for you, 
how he would have given anything to save you. I wish so 
much that some part of you believed, that some part of you 
heard me begging you to believe. 

I'm so sorry man. I let you go without telling you about 
Christ. You should have known. 

I should have been the one to tell you. 
I'm so sorry Joey, please, forgive me.

I'm So Sorry, Joey!I'm So Sorry, Joey!

Lin Chen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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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를 드리면서 김성국 담임목사님

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나의 마음 가운데

에 두려움을 주는 예화가 있다. 나중에 하나

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뵈었을 때에 하나님

께서 “너는 누구니. 나는 너가 누군지 잘 모

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냐는 이

야기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많은 간증 집회에 가곤 했었

다. 대부분의 간증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높은 자리

에 올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

공을 한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관

련이 있는 것일까? 라는 궁금증을 안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 더

불어 나는 과연 나중에 간증을 한다면 어떠한 간증을 할 수 있을

지 기대감과 한편 ‘간증거리가 없으면 어떻하나’에 관한 걱정을 

안고 중고등학교 시절들을 보낸 적이 있었다.

감사하게도 지금 나에게는 아주 큰 간증거리가 하나 있다. 그것

은 성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나의 분야에서 뛰어날 만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커리

어를 쌓았음도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정반대로 많이 부족한 

나의 삶이다. 하지만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지 못함에도 하

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평안함’이다. 

현대사회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평안함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 많은 경력을 쌓고 돈을 모아도 그것들이 참 평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과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며 그

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선물 ‘참 평안’을 발견하

게 된 것이다. 

이 선물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 해주고 싶다.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 분들께  참 평

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며 참 평안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지상명령이 복음전파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족, 친구, 이웃이 내가 만난 참 평안의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

김현우 집사

태신자를 위한 나의 기도 태신자를 위한 나의 기도 
‘ 내가 만난 참 평안의 하나님 ’‘ 내가 만난 참 평안의 하나님 ’

장 귀한것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보다 더 귀한것이 

어디 있는가? 바로 내 아이가 내가 품고있는 태신자이다. 예수님

을 만나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나의 필생의 태신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천국에서 함께 하고싶은 사람이 있다

는것을 깨닫는 것이 전도를 향한 나의 첫 걸음이다. The God of 

revelation.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신다. 그리고 그 깨닮음은 내 

마음에 열정의 파도를 치게 한다. 그리고 그 열정은 곧 기도와 복

음선포로 이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것을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인가? 바로 가장 

값진것으로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그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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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 지어다! ”“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 지어다! ”

AGAPE AGAPE사순절 스케치 - 제 30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사순절 스케치 - 제 30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제 30 회 사순절 서원 특별 새벽기도회제 30 회 사순절 서원 특별 새벽기도회

2017년 3월 6일(월) - 4월 16일(주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회복되어 찬

양,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참 치유자 되신 주님께서 고쳐

주시리라는 확신으로 기도해야 한다. 치유는 바로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는 것이다.

예배 시작 10분전 이미 교회 주차장은 가득 들어차고 로비에서

부터 찬양이 힘있게 울려 퍼진다. 예배 후의 친교실의 광경은 앞으

로 40일 동안 아주 바쁘게 성도들의 교제하는 모습들로 북적일 예

정이다.

사순절 Day-1 사순절 Day-1 예레미아 20:12~17예레미아 20:12~17

“ 치유란 무엇인가? "“ 치유란 무엇인가? "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거나 상처를 치료할 아무 방

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상처는 회복될 수 없지만, 어느 순

간이라도 “그러나 이제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교회 주차장부터 본당 입구, 로비에까지 섬기시는 분들의 모습

이 보인다. 언제나 사순절 때마다 그랬듯이 바쁘게 돌아가면서도 

정리된 모습들... 기도 후에는 로비에서 인증샷 남기는 청년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사순절 Day-2사순절 Day-2 예레미아 8:18~22예레미아 8:18~22

“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

예수님은 치유자이시며 우리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시는 분이다. 

먼저 가난이 치유되어야 하는데 받는 것보다 베풂으로써 가난이 

치유되어야 한다. 또한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한다. 온갖 멸시천

대를 받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고쳐주신다. 슬픔도 치

유해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어김없이 본당에서 들리는 찬양소리 그리고 사순절의 전매특허

인 최윤희 권사님의 무대를 장악하는 열정, 아마 사순절 내내 더 

불붙지 않을까…. 예배 후 친교실에서는 오늘 베이글 도네이션 해 

주신 이인철 장로님(이길자 권사님)을 위해 담임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장로님의 가정 되기를…

사순절 Day-3사순절 Day-3 이사야 61:1~3이사야 61:1~3

“ 상처 입은 치유자 ”“ 상처 입은 치유자 ”

성령께서는 큰, 산 - 두려움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성령님은 흔들림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견고히 설 수 있다. 또한 열등감을 치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남을 따라하고 흉내내기 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

란트대로 성령님 의지하며 살자.

사순절 때마다 찬양대석은 청년들이 자리를 채운다. 예전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부르짖는 청년대학부, 청년선교부의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주제처럼 치유하심으로 

인해 더 전진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사순절 Day-4사순절 Day-4 스가랴 4:6~10스가랴 4:6~10

“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

최악의 인생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또 자기 자

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최고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의 힘과 능

으로 되지 않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가능하다.

사순절 때마다 보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사순절 마지막 주

를 제외하고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그 날 예배를 위한 성경봉독을 

하는 것. 담임목사님께서 지난 2015년 부터 3년째 청년들에게 귀

한 기회를 주셨다. 세상의 리더, 영적인 리더로 나아가기 위한 좋

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사순절 Day-5사순절 Day-5 사도행전 3:1~10사도행전 3:1~10

“ 최악의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 최악의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겉으로 볼 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는 지혜이고 능력이고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남들과의 비교 

의식으로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닌 현재 주님이 자신을 부르신 곳

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본당으로 들어서면 예배실로 들어가는 

것으로도 북적대지만 양 옆으로는 누가 오는가를 체크하는 각 교

구장 전도사님과 청년부가 서서 맞이한다. 이번부터는 그 대열에 

중국어예배부도 합류하여 함께 하고 있다. 사순절 첫 주가 끝나가

는 이 시점,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사순절 Day-6사순절 Day-6 사무엘하 23:20~23사무엘하 23:20~23

“ 그 사람, 브나야 ”“ 그 사람, 브나야 ”

예배 후 북적대는 친교실 모습예배 후 북적대는 친교실 모습

우리의 깨진 마음이 인생에서 악취를 내고 힘들게 한다. 우리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에서 다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상한다. 하나

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방법은 바로 1) 약속으로, 2) 

통회함을 통해서 고쳐주신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으

면 우리의 입, 눈, 얼굴이 달라지고, 모든 상황에서 항상 눈이 여호

와를 앙망하며 찬송한다.

사순절 두번째 주의 시작, 지난 주부터 생긴 모니터의 이상으로 

여러 부분에 불편을 겪을 거라 생각했지만 우리의 예배, 기도, 찬

양은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로 인해 우리의 예배는 방

해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담임목사님께서 오늘의 양식을 위한 베이글 도네이

션을 해 주셨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사순절 동안 더욱 풍성

하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7사순절 Day-7 시편 34:15~22시편 34:15~22

“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3가지를 말씀하셨다. 

1) 돌을 옮겨 놓으라. -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먼저 돌이 치워져야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절망, 의심의 돌을 치우고, 또한 안된

다고 전제하지 말고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2) 나사로야 

나오라. -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라는 마음

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 주님께서 그 결

박을 푸신 것처럼 현실의 단계를 뛰어넘는 선포로 나아가야 한다.

사순절 동안에 한번은 오리라 생각했던 폭설, 그 폭설도 우리의 

서원 새벽기도회를 막을 수는 없다. 예배시작 30분전부터 갑자기 

거세진 눈보라에도 지하 친교실에서는 우리의 몇몇 장로님, 권사

님들이 예배 후 성도들이 먹을 빵을 손질하고 계신다. 예배실 안에

도 눈길을 뚫고 각처에서 온 성도들로 차기 시작하여 많은 성도들

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왔다.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중심을 보시

는 하나님 오직 그분만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

사순절 Day-8사순절 Day-8 요한복음 11:32~44요한복음 11:32~44

“ 나사로, 묶여 있던 남자 ”“ 나사로, 묶여 있던 남자 ”

하나님께서는 상처로 가득했던 레아를 치유하시기 원하셨고 직

접 개입하셔서 치유하셨다. 레아가 가지고 있던 상처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레아는 그 상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로 인한 원망이 아닌 상처를 치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다.

전날 내린 눈과 추워진 날씨로 인해 길이 그대로 얼어붙어 새벽

기도에 오는 발걸음이 매우 조심스러워졌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주차장 안내를 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래도 웃으면서 성도들

을 맞이한다. 많은 눈이 내렸지만 정진규 집사님의 수고로 주차장

이나 교회 주변 길이 정리된 느낌이다. 항상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격려하고 기도할 때이다.

사순절 Day-9사순절 Day-9 창세기 29:31~35창세기 29:31~35

“ 레아, 사랑받지 못한 여자 ”“ 레아, 사랑받지 못한 여자 ”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수치심은 잘못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한다. 수치심 가운

데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려움 그 이상

으로 다가온다. 수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지난날의 수치를 잊어

야 하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셔야 하는 것이다. 수치가 치유되고 나

서의 삶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어느새 사순절 두번째 주 절반을 지나고 있다. 예배 시작 15분전 

친교실에서는 성도들이 먹을 베이글들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분주

하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역자님들이 대접하는 것이다. 사

순절뿐만 아니라 항상 섬기는 자리에서 최선으로 담임목사님의 

사역과 함께 하는 모든 교역자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

으로 계속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10사순절 Day-10 이사야 54:4~10이사야 54:4~10

“ 젊었을 때의 수치 ”“ 젊었을 때의 수치 ”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낙심되고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

를 만난다. 그 영혼의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1)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야 한다.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갈급히 

찾으면 회복을 주신다. 2)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로 모여야 한다. 

3) 자신에게 소망을 말해야 한다. “내 영혼아, 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 유일한 

길과 소망되신 것을 알고 낙심 가운데서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오늘은 예배 중 순서로 기도와 특별찬양 순서를 중국어 예배부

에서 맡아서 하였다. 지난 2015년 1월 중국어예배가 처음 신설되

고 2년이 지난 지금 2부로 나뉘어 드릴만큼 많은 중국인 회중이 

예배를 드리고 2년간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면서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기도

로 무장되어야 함을 느낀다.

사순절 Day-11사순절 Day-11 시편 42:1~5시편 42:1~5

“ 내 영혼에 낙심이 찾아올 때 ”“ 내 영혼에 낙심이 찾아올 때 ”

아직 끝나지 않은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1) 상한 갈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없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모습이 상한 갈대인데 

주님이 몸소 체험하셨다. 상한 갈대 그 자체가 생명을 공급하는 일

을 하므로 무시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 잡초도 쓰

신다. 2) 꺼져가는 심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의 사

명이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끄지 못한다. 꺼져가는 인생 아브람

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세워주신 것과 같이 나의 정체성, 주님 주

신 사명과 기쁨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총동원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사순절 두번째 주 끝자락, 오늘은 

전날부터 연합으로 모여 집회를 하는 필라 영생장로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퀸즈장로교회 청년들이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연합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신다. 이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이 청년들은 오후에 맨하탄으로 노방전도

를 계획하고 있다.

사순절 Day-12사순절 Day-12 마태복음 12:14~21마태복음 12:14~21

“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아직 끝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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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복지 세미나

빛, 치료하는 광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곧 예수 그리스도시

다. 이 치유의 광선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어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

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의 고백

을 감사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치유의 광선은 송아지 같이 뛰게 

하고, 악인을 밟고, 마귀를 제압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

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성화되고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함

이다.

어느 덧 사순절 세번째 주, 우리 모두에게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듯 하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 영

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닛시 되신 하나님께 기

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매일 사순절 예배 전 드리는 찬양 ‘너

를 고쳐주리라’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기도한다.

사순절 Day-13사순절 Day-13 말라기 4:1~6말라기 4:1~6

“ 비추어 주소서 ”“ 비추어 주소서 ”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셨

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둘째, 묶여 있는 생각이 아닌 큰 믿음을 갖

는 것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주님이 함께 하시

면 낫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셋째,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어나 걸어가야 한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안주

하는 것이지만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야 한다.

사순절을 시작하고 특히 설교 통역하는 분들의 수고로 많은 다

민족 회중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회중이 통역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사순절의 달라진 또다

른 풍경 중 하나이다. 다민족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양보와 수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14사순절 Day-14 요한복음 5:1~13요한복음 5:1~13

“ 네가 낫고자 하느냐? ”“ 네가 낫고자 하느냐? ”

우리는 왜 약할 때 기뻐하며 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관

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엘리야도 7번 만에 기도응답을 받은 것

처럼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하고, 주님의 관점으

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 둘째, 약한 자에게 능력이 머물기 때문

이다. 자신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 셋

째,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사순절 3주차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

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고백이 삶 가운데 나올 때에 비로

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오늘 금식해야 할 교만의 부

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우월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을 기억하길 소망한다.

사순절 Day-17사순절 Day-17 고린도후서 12:7~10고린도후서 12:7~10

“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모든 치유사건의 결론, 열매와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첫째, 예수님의 성품을 믿을 때 영광을 돌린다. 성경에서 보여주

신 말씀과 우리의 신앙과는 때로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는 믿음으로 잘 넘어서야 한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에 놀랄 때 영

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에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 예수님께 참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다.

청년선교부의 토요 새벽 찬양이 울려퍼진다.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비전이 또한 청년선교부를 통해, 찬양가

사의 고백처럼,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정성으로 해

물죽을 준비해주신 모든 안수집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사순절 Day-18사순절 Day-18 마태복음 15:21~31마태복음 15:21~31

“ 치유의 궁극적 목적 ”“ 치유의 궁극적 목적 ”

사순절 스케치 - 제 30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열두 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내용을 통해 주시는 것은 첫

째,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 물질, 돈을 다 

허비하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영적인 

병도 고치셨다. 그 병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기회인 것이다. 

둘째, 열매 맺는 믿음은 단계가 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

고,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행동을 취했다. 혈루증 앓는 여

인의 행동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다. 셋째, 두려움의 여인이 딸

이 되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딸, 아들이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이 부여되는 것이다.

사순절 셋째 주, 이번 주간 동안의 주된 주제는 약한 육신의 치

유이다. 그래서인지, 예배 후 담임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앞으로 나

오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뛰도록 말씀하셨다. 결국, 그것이 믿

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포이고, 그 선포가 하나님 앞

에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생각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도 마음을 울린다.

사순절 Day-15사순절 Day-15 마가복음 5:25~34마가복음 5:25~34

“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

시니어를 위한 사회복지 세미나
뉴욕시와 정부에서 주는 여러가지 혜택을 알아보다

공하는 많은 서민 주택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4) 푸드 스템프(SNAP)는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민들

에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사

람들이 큰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많이 이용하기를 당부하였다. 

가정 사역부에서 준비한 좌석 120여개가 모자라 밖에서 귀를 기

울이던 성도들과 세미나장의 열기는 영하의 날씨를 무색게 하는 

유익한 세미나였다. 

시니어에 한정짓지 않고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하

고자 하였으나 시간의 제한이 있음에 아쉬움을 표하였고, 신청인

의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혜택들이기에 쏟아지는 질문들을 

뒤로한채 교회의 허락을 받아 곧 매주 일정한 장소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사회자의 발표가 있은 후, 김성국 목사님

의 기도로 2017년 상반기 사회복지 세미나는 마무리 되었다. 

따뜻한 봄을 시샘하는 영하의 추위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3월 

4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친 성도들이 친교실에 마련된 사

회복지 세미나 장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예정된 7시 15분이 되자 가정 사역부장 장봉석 장로의 사회로 

세미나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시편 36편 7-8절 본문으로 김성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어서 주강사로 보험회사에 근

무하는 박세희 집사와 뉴욕시에 근무하는 박세은 집사가 소개되

었다. 곧이어서 QPEM소속 박세희 집사의 강의가 진행되었고, 이

어 박세은 집사의 강의도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

과 같다.  

1)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메디케어는 62세 부터 수혜가 가능

하며 주정부에서 관장하는 메디케이드는 나이에 상관 없이 신청

이 가능하며 개인의 인컴에 따라 그 혜택의 범위가 정해진다. 두 

보험다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혜택과 수혜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

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여

야 한다. 

2) 사회 보장 연금(SSA)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없고 각

자가 일을 하고 납부한 사회 보장세의 기록에 의하여 차등 지급 

된다. 생계보조금(SSI)은 제한된 수입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 뿐 아니라 한번도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 이

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겐 SSD가 준비되어 있다. 

3) 노인 아파트는 62세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월 렌트비가 달라질 수 있고, 평균 신청후 입주까지 5년에서 

10년까지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매 2년 마다 신청을 갱신해야 함

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이외에 서민 아파트의 종류가 여럿있

지만 미첼라마(Michell Lama)라 불리우는 프로그램이 한국의 청

약 주택 같은 개념으로 추첨에 의해 선발된다고 한다. 한인들에게 

가장 적합하며 나이와 상관 없이 수입과 식구수에 따라 본인이 원

하는 곳에 지원이 가능하기에 무료로 나누어 주는 AM NY일간지

나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참고하기를 권하였다. 웹주소는 

nyc.gov/housingconnect로 접속하여 화면 오른쪽 아래 Search 

and select affordable Housing를 클릭하면 현재 뉴욕시에서 제

조성순 집사

사순절 Day-16사순절 Day-16 야고보서 5:13~18야고보서 5:13~18

“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

고난과 질병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그 기도는 첫째는 

나를 위한 기도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전에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둘째, 교회를 위한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세우신 목사님, 교역자,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

도해야 한다. 셋째, 믿음의 기도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오늘도 예배 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 그 중에 마음을 울리는 한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찬양하기 위해서였는지 기도를 받고 싶으

신 거였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나오시고 성도들의 찬양 중에 담

임목사님의 그 권사님을 향한 기도가 이어졌다. ‘네가 낫고자 하느

냐’의 질문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 있으리라 믿는다.

사순절 스케치는 아가페 398호에 연재 됩니다.사순절 스케치는 아가페 398호에 연재 됩니다.



로비공사 조감도로비공사 조감도

검증을 한 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 견적서를 받은 후 정길표장로님과 함께 건축회사대표와의 

미팅을 통해 교회측 요구사항과 가격조정을 요청하여 2차 견적서

를 받았습니다. 타회사와 견적을 비교한 후 최종 선정하여 계약하

였습니다.

2017년 2월 27일 오전 7시에 성도님들과 공사관계자들이 모여 

김성국 담임목사님을 모시고 착공예배를 드린 후 공사가 시작되

었습니다.

공사완공 시점을 부활절 이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로 인

해 성도들의 불편함이 큰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완공시점을 앞당

길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소장과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기에 건축회

사(누리건설)에 세 가지 약속을 부탁하였습니다.

첫째, 정직한 가격. 둘째, 정직한 공사. 세째, 아름다운 LOBBY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위해 함께 수고하시는 이신은목사님, 정길표장로님, 

정진규집사님, 김인환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담임목사

님의 사역에 변화의 힘을 실어주는 의미있는 LOBBY가 완공되어

질 때를 위해 기도하며,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한걸음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35년전 세워진 본당이기에 LOBBY가 좁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

들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좀 더 넓은 LOBBY의 필요성을 알았지만 

이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여서 연기되어 왔습니

다.

기본에 충실하지만 필요한 변화를 원하시는 김성국 담임목사께

서 넓고 쾌적한 공간을 계획하시던 중에 2016년에 행정국장이 저

를 총무부장과 시설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 중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당시 새롭고 아름다운 LOBBY를 원한다고 말

씀하시는 순간 마음에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며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결 해 나가면서 자

신감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교회의 일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건축설계사를 선정하여 2016년 9월 22일에 담임목사님과 교회 

관련된 부서들과 일차 모임을 가지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개월에 걸쳐 도면을 준비하였고 새로운 생각이 더해질 때마다 

수시로 도면변경을 거듭한 끝에 사무실 공간을 50% 이상 줄이지 

않고는 큰 의미가 없음을 인지하고 이것을 받아들인 목사님의 허

락 후 당회보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사를 위한 재정지원은 2016년 교회설립 42주년 기념예배 때 

임직받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자들의 임직감사헌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LOBBY는 교회의 얼굴이기도 하기에 일반 건축회사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DESIGN TEAM이 있는 회사를 찾던 중 DESIGN 

관련된 상을 받아 신문에 기재된 회사를 연락하여 필요한 해결점

들과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여러가지 도움을 주는 것을 통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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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 본당 로비 공사본당 로비 공사

고국환 장로

교회 크기와 주일 유동인구수에 비해 다소 협소한 로

비로 인해 혼잡함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계획하고 준비하여 본당 로비확장 공사가 지

난 2017년 2월 2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

하고 있는 누리건설 이상준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완성

될 새로운 로비를 미리 보겠습니다. 

*로비디자인 당시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항은 무

었인가요?

많은 사람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작은 사이즈와 답답한 느낌을 주며 조명이 어두

웠던 로비를 보다 시원하고 넓게 트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 기존의 건축설계로 인해 천정공간확장에 한계가 있

지는 않았나요?

건물구조상 천정의 높이가 현재보다 아주 많이 높아

질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도 구조적으로 허락된 부분들

을 디자인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로비 전체의 천정을 

높이고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밝고 시원한 느낌과 공

간의 안락함을 최대치로 끌어내고자 노력했습니다. 

*로비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새신자실과 사무실

의 공간확보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새신자실과 사무실은 Built–in Book Shelves를 한쪽 

벽면에 설치하고 작은 문이 달린 Pantry를 배치함으로 

제한된 공간을 최대한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전체적인 로비의 느낌과 트인 공간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전체 컬러 컨셉을 Warm Tone White과 자연적인 소

재인 Walnut Wood로 선정하여 깨끗하고 환한 느낌에 

따뜻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로비에서 연결되는 새신자

실과 사무실의 벽면전체를 Glass Wall로 하여 기능상으

로는 분리된 공간이지만 시각적으로 트인 느낌을 줄 것

입니다. 또한 기존에 활용되지 못했던 창문 사이의 공간

을 활용하여 십자가 형상의 구조물을 만들고 십자가에

서 빛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을 줌으로써 전체 공간에서

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원하고 넓게 트인 공간으로시원하고 넓게 트인 공간으로

누리건설 사장과 디자인 팀장누리건설 사장과 디자인 팀장

허물기 전 새벽허물기 전 새벽 로비공사 1단계로비공사 1단계

2017년 2월 27일 오전 7시 착공예배2017년 2월 27일 오전 7시 착공예배 2017년 2월 27일 오전 7시 착공예배2017년 2월 27일 오전 7시 착공예배

- 본당 로비공사 -

교회의 얼굴을 새롭게...
- 누리건설 이상준 대표 인터뷰 -- 누리건설 이상준 대표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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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감동 인터뷰 제 54기 전도폭발 훈련

“ 33년 섬겨온 퀸장, 구석 구석 내 마음에 ”
- 이신은 목사님과의 감동 인터뷰 -

아가페 본당로비공사 기사를 준비하던 중 이신은 목사님께서 

공사에 협력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토요일 낮에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나섰다. 지하실에서 천정을 뜯어내고 작업에 열중하고 계신 

목사님을 찾을 수 있었다. 냉방기에서 물이 새서 고치는 중이라고 

하셨다. 이내 옥상으로 올라가는 목사님을 무작정 따라 나섰다. 퀸

장 12년만에 처음으로 올라가보는 옥상이였다. 한주 전에 내린 눈

이 그대로 쌓여있는 옥상에는 여러대의 대형 냉각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진눈깨비가 날리고 바람이 부는 날 맨손으로 작업을 하시

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다 인터뷰 요청을 하니 잠시 작업을 중단

하시고 그제서야 친교실 한켠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본당로비공사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하시는 작업은 큐팸 양순관에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사전작

업중이라고 하신다. 그러고보니 주중에 교회를 드나들 때면 때때

로 작업중이신 목사님을 뵈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주방의 밥솥을 

고치시고 주차장 한켠에서 합판을 자르시는 것도 보았다. 목사님

께서 교회 시설관리 일을 하시는 것을 본 것이 수년전이었기에 언

제부터 교회일을 하셨는지 여쭈었다.

어릴적부터 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1984년 신학을 공

부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오셨지만 여의치 않던 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뉴욕에 오시게 되었단다. 맨하탄에서 내려 하숙집

을 찾아 간 곳이 교회 바로 옆집이였고 나중에 알고보니 작은 외

할아버님과 절친한 지인이셨던 이규성 장로님의 소개로 퀸즈장로

교회 관리집사직을 맡아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신다. 마침 당시

에 장영춘 원로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개원하시려고 준비 중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던 것이다. 그렇게 퀸장과 인연이 닿

아 본당건축 때 사무실로 사용했던 컨테이너에서 지내며 관리집

사로 일하셨단다. 당시에는 지금같이 관리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

고 관리부서가 조직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담을 하는 것도 아

니여서 모든 일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하

신다. 그나마 당시에는 청년들이 많은 일을 도왔다고 한다. 토요일

에 예식이 있는 날은 청년 몇몇과 모든 뒷정리를 다하며 주일예배 

준비를 했었고 눈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청년들이 삽을 들고 교

회로 달려와 목사님을 도왔다고 한다.

본래 전문분야가 무엇이신가 여쭤보니 냉장, 냉방이지만 교회 

일을 하다보니 목공, 플러밍, 전기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게 

되셨다고 한다. 로비 한쪽 벽면에 있던 붙박이 벽장과 선반들도 손

수 나무를 잘라서 짜넣으셨다고 하신다. 원래 손재주가 많으신지 

물으니 어릴적부터 손재주가 남다르기도 했고 워낙 손으로 하는 

일을 좋아하셨다고 하신다.

1989년 9월 동부개혁신학교가 설립되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하

기가 너무 벅차서 관리집사직을 사임하셨지만 1991년 교육관(양

순관)을 건축할 당시 냉방공사에 참여하셨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교회 곳곳의 시설관리 일을 감당하고 계신단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보니 수많은 추억들이 쏟아져 나온다. 교회 

새벽예배 라이드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것도 목사님이시란다. 어

떤 권사님이 차편이 여의치 않아 새벽예배에 못나오시는 것을 보

고 권사님의 조카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저렴하게 마련해서 4-5명

의 권사님들을 새벽기도 라이드를 하셨는데 원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아져 교회에 밴을 요청해서 본격적으로 새벽기도 라이드를 하

게 되었단다. 당시 밴을 이용하던 권사님들이 이제는 90 수를 바

라보신다고 한다. 지난달 아가페 표지에 기도의 어머니로 나오신 

장정자권사님은 지금도 목사님을 뵈면 “차장”이라고 부르시며 옛 

기억을 떠올리신단다.

당시에는 교회 바자가 “김치 바자”였는데 주차장에서 주방냉장

고까지 2천병의 김치를 지게에 지어서 나르셨다고 한다. 시설물 

수리, 보수, 관리, 교회청소 심지어 방송실까지도 목사님의 몫이였

다고 한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정진규집사님이 떠올랐다. 현재 교회 관리집

사님으로 정가이버(맥가이버), 슈퍼맨으로 불리우는데 원조 슈퍼

맨과 마주하고 있는거였다. 감히 이가이버라고 불러드려도 될지. 

한눈에 교회 시설도면과 건축도면이 떠오르며 교회 건물 곳곳 눈

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의 상황도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곳곳에 

33년의 손길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닿았으리라 생각하

니 차가운 바람에 맨손으로 냉각기를 살피시던 손이 다시 떠오르

며 가슴이 뭉클해진다. 

로비공사 기사를 위해 잠시 만나뵈려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이야

기보따리가 열렸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이야기

만큼이나 재미있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서 귀 기울였다. 본

당로비공사는 건설업체에서 냉방작업까지 맡아서 하기때문에 목

사님이 직접 작업하는 것은 별로 없다고 하신다. 정진규 집사님과 

함께 건물내부 시설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으니 작업중 시

설구조에 관한 조언을 주며 돕는 것뿐이라 말씀하시며 그 동안 하

셨던 모든 작업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싶은 마음 

뿐이시란다. 처음부터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일들이 하나

도 없고 하나님이 지혜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전부라고 

말씀하신다.

이신은 목사님과 예상하지 못했던 간단한(?)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목사님과 같은 분이 43년 퀸장역사에 어디 한두분 

일까 싶은 것이 마음 한켠이 뭉클하게 감사가 넘친다.

43년을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지켜온 신앙의 본과 교회를 내 몸

과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한결되이 섬기는 헌신이 있었기

에 가능한 2017년의 퀸장의 모습이라 생각하니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본당 로비 공사와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새 성전 건축을 통해 복

음이 확장되어지고 다민족과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더불어 목사님의 먼지 뭍은 작업복과 차가운 맨손이 우리들에

게도 필요한 때이라 생각되어진다.

모쪼록 43년 역사와 함께 하신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고 다음 세대에도 본이 되어져 아름다운 섬

김이 이어지는 퀸장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기를 소원한다.

정민영 집사

제 54기 전도폭발훈련 개강예배가 지난 3월 21일(화) 

저녁 8시 30분 양순관에서 있었다. 이 개강예배는 지난 

14일에 드릴 예정이었으나 내린 폭설로 인해 한 주 연기

되어 이날 드려졌다. 예배 전 만찬이 본당 지하 친교실에

서 7시 45분부터 있었고, 만찬 후 드려진 예배는 전도폭

발 위원장인 최원일 집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경배와 

찬양 후 조나영 권사의 기도, 홍정택 교사의 성경봉독이 

있은 후 소철화 권사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김성국 담임목사님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살전 

2:4)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우리들

은 사명이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

에서도 피하라고 하는 자가 없이 방치하면 많은 사람들

이 죽는데, 복음을 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복

음을 위탁받았으니 증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도폭발 훈련팀의 헌신찬양 후, 중국어예배부 Shirely 

훈련자의 간증이 이어졌다. 간증을 통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정리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과 전도폭발 훈련을 통

해 정리가 되어지고 왜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는가를 이야기 하였다. 

이어진 광고시간에서는 이번에 함께 훈련받게 되는  

중국어, 영어, 한국어 훈련생들의 소개가 이어졌다. 이번 

54기 훈련에는 총 18명의 훈련생이 훈련을 받게 되는

데, 지난 기수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일날 행해졌던 중

국어 전도폭발 훈련이 한국어, 영어 훈련과 같은 화요일

로 옮겨진 점이다. 앞으로의 13주 동안에 같은 시간, 다

른 공간에서 이 전도폭발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516장 찬송 후에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축도로 개강예배

가 마무리 되었다. 예배 후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첫 

훈련이 각각 나뉘어져서 진행되었다.

“ 복음을 위탁받은 증거인이 되자 ”“ 복음을 위탁받은 증거인이 되자 ”
제 54기 전도폭발훈련 개강예배제 54기 전도폭발훈련 개강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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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 이근우 은퇴장로의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고국환 은퇴장로의 감사가 넘치는 이야기

교회설립 43 주년 기념예배에 19년간의 시무장로직을 은퇴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과 장영춘 원로목사님, 김성국 담임목

사님,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

립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희가 무역업을 하겠다는 청운

의 꿈을 품고 좋은 직장을 버리고 미국에 왔고 다음 해에 하나님

의 인도하심으로 1979년에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복음

을 알지 못하던 저희 부부를 말씀으로 훈련, 훈계하시고 기도로 

도와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해주신 장영춘 원로목사님과 

장미은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8년 동안 여러부서에서 봉

사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으며 건강문제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고현숙권사가 오래 동안 건강이 여의치 않아 함께 봉

사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지만 오늘까지 오게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사업을 하였지

만 그것이 실패하여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음을 깨닫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환

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

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던 때에 처음 찾아

온 시험은 물질의 시험이였습니다. 저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오래

전 제게 도움을 받았던 친구가 찾아와 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믿

고 맡기겠으니 몇년만 수고하면 잃어버린 재물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부부가 초등부교사로 

봉사를 시작했기때문에 주일을 범할 수 없다는 마음과 “배우고 확

실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때문에 친구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였

습니다. 그후로도 여러 물질의 연단은 받았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

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

다. 또한 두 딸들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도록 내어 맡기고 저희 

부부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더니 말씀 안에 잘 성장하여 아름

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므로 부모의 면류관이 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서 우리 부부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민생활의 

어려움 중에도 은혜에 감사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어 감사한 일들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

다. 당회원으로는 은퇴를 하였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내 앞에 있는 푯대

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 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다민족 선교와 차세대 양육의 비전이 하

나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6.  고국환 장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임순미 집사

전교인 여름 수련회의 예배중 우리집 아이들과 또래 아이들의 소
란이 예배에 방해가 될까 싶어 조심스러워하던 중 옆자리 중년의 
점잖으신 부부께서 아이들을 다독거려주셨습니다. 천진해 보이시
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이 귀엽기까지 하셨던 두분이 누구실까 궁
금하여 이름표를 보니 “고현숙”. 하하,, 확인은 못했지만  분명 그 
옆의 신사분은 “고국환” 장로님이셨겠죠. 이런 분들과 친분을 갖
으면 좋겠다는 큰 바램이 있었지만 그 후로 여러해를 두분의 성함
은 종종 교회 주보를 통해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년의 시간이 지나 구역에 새로이 지도원으로 오시게 될 장로님
을 대신하셔서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장로님이 처음 지도원으로 오
실 때만 해도 20여명이 모이는 대가족 구역에서 저는 “나 하나 쯤 
게으름을 부려도 표도 안나니까”하는 마음으로  두어달에 한번 구
역예배에 참석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구역식구로 장로님과 권사
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몇년을 보냈습니다.

5년전 굳건한 믿음의 구역식구들을 필요로 하는 여러지역으로 보
내고 “소수정예” 구역이 되고나니 장로님과 권사님의 헌신이 몇배
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역원들 각 가정이 돌아가면서 구역예배를 
섬기던 것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장로님 댁에서 매달 드리게 되며 

이런 상황 가운데 저의 한달 스케쥴의 우선순위는 세상일에서 구
역예배로 바뀌었고 장로님, 권사님과 이젠 정말 “한 식구”가 되었
습니다. 장로님 내외분과 한 식구로 교제하며 두 분의 겸손함과 헌
신된 모습을 봅니다. 두 따님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히 여김을 받는 자들로 훌륭히 키우셨음에도 모든 영광을 늘 하나
님의 은혜로 돌리시는 장로님, 권사님께서는 늘 무릎꿇고 섬기시
는 제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근엄하시고 점잖으신 장로님이시지만 늘 넘치는 재치와 유머로 웃
음을 주시고 식사 후의 다과상을 꼭 본인께서 직접 준비하십니다. 
특히 과일은 왠만한 여자 집사님들보다도 더 예쁘고 빠르게 깍으
시고 설거지 당번을 자처하시는 우리들의 “공대오빠”. 구역의 최
고 연장자지만 궂은 일은 도맡아 하시며 항상 짖굳은 미소를 지으
시는 유쾌하신 장로님!

교회의 정관에 따라 이제 시무장로의 자리에서는 은퇴하시지만 구
역과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사랑은 늘 건강함 속에서 계속 되어
지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장로님과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강
하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의지하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길 기도
합니다.

첫 아들 상협이가 생후 2개월이 되던 때, 서울의대 소아외과에

서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도 5년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에 치료를 포기하고 신림동교회 길자연목사님이 들려주

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는 하나님말씀에 절에 다니시던 어머니와 함께 온 가

족이 “아들을 치료해 주시면 믿겠나이다” 서원하며 기도하여 응

답하여 주심으로 감사와 감격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뉴욕에 올 때에 길자연목사님이 퀸즈장로교회를 추천해 

주셨지만 친구를 따라 다른 교회를 다니던 중, 하나님 말씀의 갈

급함을 느낄 때 심의례전도사님의 권면으로 1997년에 퀸즈장로

교회 등록교인이 되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로목사님과 사모님의 열정적인 섬김과 말씀의 은

혜와 베푸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신앙적 도전을 받으며 충만한 신

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2003년 안수집사로, 2007년에 시무장로로 임직하여서 주일학

교 유년부 부장, 시온찬양대 총무, 남전도회 연합회장, 비품관리 

부장, 봉사위원장, 홍보출판 위원장, 기술국장 등 다양한 부서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교회 교육부서가 굳건히 세워진 것에 감사합니

다. 지금은 타교회에서도 교육부서가 잘 세워져 있지만 이민 초창

기에는 타교회 주일학교에서 참관예배를 올 정도로 퀸즈장로교회

의 주일학교예배가 명성을 얻었었습니다. 당시 장영춘목사님께서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셨기 때문

에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교육부서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

부서를 섬기는 지체들의 헌신과 기도가 지금의 교육부서의 초석

이 된 것을 바라보며 유년부 부장을 맡아 섬겼던 시간들이 보람과 

감사로 기억됩니다.

퀸장의 교육부서에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란 두 아들, 

상협이와 상현이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에게 중, 고

등부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상협이가 

탄자니아 단기선교에 가서 장티푸스와 말라리아에 걸려 온 교회

가 기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새 생명을 받는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이 후 상협이는 아프리카 선교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대학교 졸업 후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가 되었습니다. 상현이는 조지워싱턴 MBA 졸업 후 음료사업을 하

며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집사 피택을 받아 섬김의 부르심을 받았

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귀한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두 아들을 하나님의 종과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원로목사님,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였던 

수많은 동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비록 퀸즈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나의 삶, 나

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퀸즈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과 기도의 삶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퀸즈장로교회가 되어 온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17. 3. 15. 이 근우 장로

나의 아버지와 퀸즈장로교회나의 아버지와 퀸즈장로교회
아들 이상협 목사

나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조국과 가정을 뒤로한 채 가방 하나를 짊
어지고 1989년 미국땅을 밟으셨습니다. 

미국에 대하여 아는 것도 많지 않았고 영어도 어눌하셨지만 아버
지는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낮과 밤을 지새우며 열심
히 일하셨습니다. 떨어져 있는 아내와 두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혼
자 지내는 불편함과 외로움, 여러가지 어려움들도 기꺼이 이겨 내
셨습니다.

아버지는 삶의 터전을 준비하신 후 저희들을 미국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몇년만에 다시 만나게 된 저희 가족은 한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가
득했습니다. 

어린 나이였던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의 깊이와 강도
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
랑이였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나니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에 대
한 더 큰 깨달음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변함없는 가정의 든든한 지침돌이셨습니다.

또한 나의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자신의 가정만큼 아끼며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는 퀸즈장로교회를 
변함없이 섬기셨고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안보이는 공간에서 혼자서 기도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생각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신실함에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이제 버지니아에 계시지만 퀸즈장로교회를 사랑하
는 마음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변함이 없으신 줄을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 장로로 퀸즈장로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
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교회의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퀸즈장
로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 받는 퀸즈장로교
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들 이상협 목사

이상협목사, 최빛나사모, 이하은, 이인숙권사, 이근우장로이상협목사, 최빛나사모, 이하은, 이인숙권사, 이근우장로

나의 삶, 나의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퀸즈장로교회나의 삶, 나의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퀸즈장로교회믿음의 경주를 끝까지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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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M News

1. Praise God for the update on Dylan Panchoosingh (5 
year old boy battling cancer) that there were no signs of 
tumors in his most recent scans! Please pray for Dylan as he 
continues his immunotherapy and radiation. Pray for 
complete healing and for Teresa and Roger that they would 
see God and draw closer to Him through this trial. 

2. Please pray for our brother Charles Hwang's mother as 
she has been battling Parkinson's for a long time. Pray for 
God's hand to grant healing, peace, and joy in her life 
through Christ.

3. Please pray for Guang Zhou and Rachel Hong as they 
mourn the loss of Guang's father. Pray that the family clings 
on to the hope that is offered by Jesus Christ and that His 
peace would comfort them during their time of mourning. 

4. Praise God for the wonderful news that the Youn family 
will be expecting a baby boy this coming April! Pray for 
God’s nurture, protection, health, strength and a safe 
delivery for both mother and baby.

Prayer RequestsPrayer Requests

We will have our Good Friday service on Friday, April 14 
at 8:00 pm in the QPEM Sanctuary.  This will be a special 
Joint Worship with QPEM, Senior High and Junior High. We 
will ponder the depth of Christ’s suffering on the cross and 
anticipate the joy of ultimate victory in Christ’s resurrection 
on Easter.  Please join us as we partake in Communion and 
remember what Jesus Christ did for us on the cross. 

Good Friday Evening ServiceGood Friday Evening Service
– Friday, April 14 @ 8PM– Friday, April 14 @ 8PM

QPEM will have our own early morning prayers the two 
weeks leading up to Easter Sunday beginning April 3 to April 
15. The early morning prayers will be in the QPEM 
Sanctuary starting at 5:45 am. Let’s commit to prayer during 
this time of observance leading up to Easter Resurrection 
Sunday!

QPEM Early Morning PrayerQPEM Early Morning Prayer
– Friday, April 14 @ 8PM– Friday, April 14 @ 8PM

We have Evangelism outreaches bi-monthly on Saturdays 
at 1pm. This is simply a time when we go out into our 
Flushing community to shine the light of Christ and bear 
fruit as His witnesses. Let’s respond to Christ’s love by 
carrying out His commands, to love one another, just as He 
has loved us. Please speak to Deacon Jonathan Hong if you 
are interested in coming out!

Evangelism OutreachEvangelism Outreach
– Saturdays @ 1PM-3PM– Saturdays @ 1PM-3PM

Summer mission applications are now available for all 
members who are interested in missions this year. Our 
church will be sending teams to Kazakhstan, Nicaragua, 
Cambodia, China, Honduras, Native Indian Reservation, 
India, Ethiopia, and Harlem. QPEM will be leading the 
Ethiopia and India mission teams. Please speak to Deacon 
David Shin if you are interested or if you have any 
questions. Let’s pray about this opportunity to be Christ’s 
witness this summer! 

2017 Summer Missions 2017 Summer Missions 

Garden of Hope will host a five-day spring day camp for 
children from 4/10-4/14. They will need volunteers/teacher 
assistants from 9am-5pm to help out with the kids program. 
There will be mandatory training dates on  April 1 & 8 from 
3:30 pm-5:00 pm at the CCHC mission center (156-03 
Horace Harding Expy, Flushing, NY 11367). If you would 
like to volunteer or get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Deacon Marcelo Chan atmarc32905@yahoo .com

Mercy MinistryMercy Ministry
Garden of Hope Spring Day Camp - April 10-14Garden of Hope Spring Day Camp - April 10-14

“ Recapturing the Gospel in the Age
of Millennialism ”

A full year has flown by since we’ve started Orison 
Ministries, our English-speaking college group. God’s 
tremendous mercy is definitely evident as we’ve seen much 
growth and transformation as a ministry. Through all the ups 
and downs, I look back and see only God’s faithfulness to His 
Church. After a year of tears, laughter, joy, and pain with the 
students of this generation, I’d like to give voice to what I’ve 
learned. Through this, I humbly ask for partnership in prayer 
for our upcoming generations. By no means do I have 
everything figured out regarding the millennials, but there are 
a few things I’ve learned interacting and doing ministry with 
them. Through this article, I hope that our church could com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English-speaking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community. But most of all, I 
hope that we can begin to intercede in prayer and partner in 
ministry this year for the good of God’s kingdom!

To start, “millennials” is the coined term for the current 
generation of individuals born between the years of 1985 
through the mid to late 90’s. Millennials are characterized by 
society for being entitled, selfish, unfocused, and lazy. 
Millennials are accused of having the most degrees ever in 
history yet struggle to keep a job for longer than six months at 
a time. Millennials are accused of getting all the opportunities, 
yet have trouble deciding where to go in life. Millennials are 
accused of wanting all the best things with as little work as 
possible. This is what I thought I was working with when I first 
started college ministry (as a millennial myself). And to be 
completely honest, these accusations aren’t entirely false. 
However, after a year of ministry and contextualizing the 
gospel for this generation, I’m finding out that only God can 
bring such amazing transformation with such broken people 
(including myself).

All throughout the Bible, yeast (or leaven) is mentioned 
negatively. Time and time again, yeast is mentioned as 
something that brings ruin. Yeast is something that perverts and 
makes impure. There are a handful of laws in Leviticus 
specifically asking for unleavened bread because leavened 
bread was impure. Numbers 6:14-15 says: “He shall present 
his offering to the LORD: one male lamb a year old without 
defect for a burnt offering and one ewe-lamb a year old 
without defect for a sin offering and one ram without defect 
for a peace offering, and a basket of unleavened cakes of fine 
flour mixed with oil and unleavened wafers spread with oil, 
along with their grain offering and their drink offering.” Only 

By Pastor Kiwi Jin

pure things were allowed to be given as offering. Any bread 
with leaven was impure. Paul in 1 Corinthians 5:6 says: “Your 
boasting is not good Do you not know that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of dough?” Here, Paul is saying that 
leaven brings ruin to the whole lump of dough. So, all 
throughout scripture, leaven is referred to as something bad, 
simply put. 

However, in the book of Luke, Jesus compares leaven to the 
Kingdom of God. In Luke 13, Jesus says: “To what shall I 
compare the kingdom of God? "It is like leaven, which a 
woman took and hid in three pecks of flour until it was all 
leavened.” I believe that this passage depicts the power of 
Christ. Things that would be considered bad under normal 
circumstances become amazing things with a touch of Jesus 
Christ. Leaven, under all other circumstances, is considered 
bad. However, with the touch of Christ, it turns into something 
as amazing as the kingdom of God. 

What I’m learning is this. Our millennial generation is like 
leaven. Under normal circumstances, being a millennial is like 
leaven. Our generation is guilty of squandering amazing 
opportunities and privilege that previous generations never 
had. However, with the touch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I’m 
coming to realize how amazing this generation of students can 
be. With a touch of Jesus in their lives, with the gospel 
transforming their hearts, I’m coming to the firm belief that this 
generation has the potential to change the world for Jesus 
Christ. Under normal circumstances, millennials are entitled, 
selfish, unfocused and lazy. However, the gospel of Jesus Christ 
brings forth vision that unlocks amazing potential in this 
generation. 

So, as this first year comes to an end and another begins, 
I’m excited to see where our generation can go with the 
gospel. As I’ve been given the privilege to oversee Orison 
Ministries, I humbly ask our church for continued prayer that 
students would be touched by the gospel of Jesus Christ. I ask 
that our church would continue to pray for and partner with 
this generation of millennials this coming year to further the 
gospel throughout school campuses in New York! We’re so 
thankful for the constant support of our KAPCQ and QPEM 
family and we’re looking forward to partnering in ministry and 
in life this coming year! As we continue on in journey of 
gospel-centered movements, we pray for our church, our 
Flushing community, a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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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특 집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후러싱 이 땅에 예정하심과 크신 섭

리가 있었다. 후러싱에 이민의 바람이 크게 불어 중국사람들과 

중국교포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3년전, 하나님께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께 다민족을 향한 복

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천위제 전도사님을 퀸장에 

보내사 2014년 11월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2015년 1월, 첫째 주

부터 중국어 예배를 시작되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0년

전에 중국에 계셨던 황혜옥 전도사님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퀸장에서 훈련시키셔서 황전도사님의 온전한 헌신과 섬김

을 통해 많은 중국교포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중국예배 시

작에도 함께 동참하게 하셨다. 

20여명으로 시작된 예배,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모르고 

소망없이 살아가던 중국인들에게 소망의 복음이 전해지자 사슴

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한영혼, 한 영혼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왔다. 중국어예배부 성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전단지를 들

고 메인스트릿으로 노방전도를 나가고, 열정적인 천전도사님의 

말씀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며, 예배후에는 지하 체육관에서 주

일성경공부, 화요일에도 성경공부, 수요일에는 기도모임을 하고 

목, 금요일에는 구역예배, 청년부모임을 비롯한 각종 소그룹모

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이번 3월달은 교회부흥을 위

해 중국어 예배부에서 릴레이 금식기도로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짧은 2년동안에 

3월 5일, 2부예배를 시작하게 하셨고, 300명이 넘는 영혼이 매

주 하나님 앞에 나와 1, 2부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

이 일어났다. 3월12일에는 주님의 은혜가운데105명이 새신자

졸업식에 참가하였고, 그리고 40여명의 성도가 제 2기 새신자반

에 등록을 하였다. 

중국예배부의 부흥의 불길은 계속 확장될 것이다. 이 소망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훈련을 받아 후러싱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중국대륙에 복음을 들고, 아니 전 세계로 복음들고 갈 것이다. 우

편번호 ‘11355’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온누리에 확장 될 그 날을 

꿈꾸며 최선과 열정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새가족학교를 졸업하는 새신자들새가족학교를 졸업하는 새신자들

부흥! 중국어 예배부

(천위제 전도사)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중국어예배부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중국어예배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사 

2:2-3]. 아멘! 이 세상이 끝나기 전, 하나님의 성전, 주의 교회가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종교, 학문, 인문, 도덕보다 더 높히 들려져 

수천만이 넘는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오라! 우리 함

께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말

씀이 있는 곳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

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하는 것이니라”[요 5:39]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게 되고 또한 높임을 받게 되며, 주님

께서 높임을 받으실 때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이끌리게 된다. 예수

님께서는“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

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

시니”[요 12:32] 예수님께서 들리

는 것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

리의 구원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

우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

고 보태지도 아니하며 오로지 그

의 완전하심, 완전하신 구원을 전

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성령님께

서는 죄인의 마음을 여시고 그 심

령가운데 비추시며 죄인으로 하여

금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천천만

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여,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

다. 퀸즈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4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 왔

고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교회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2년전, 하나님께서는 중국어예배를 부흥시켜 수백명이 넘는 중국

동포들을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

는 곳에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물질, 학문, 지식,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리고 신분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

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1]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원문의 뜻은 여호와

의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번역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씌여져 있다.

부흥! 중국어 예배부 - 교역자 간증

손명금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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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 황혜옥 전도사

담임목사님께서 다민족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중국어예배를 시

작하자고 하시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

나고, 벌써 3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예배가 날마다, 

해마다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

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중국어예배 성도들이 하나님중

심, 말씀중심, 교회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선교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중국어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설레이는 마음

과 함께 거룩한 부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시작은 미약하

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욥 8:7) 는 말씀을 주심으로 담대

함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언어적으로는 중국

에서도 중국어를 몇마디 밖에 하지 못하며 살았고, 문화적으로도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번도 중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저는 중국 교포청년 몇명과 함께 매주 

주일예배 후에 중국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국교회와 한

국교회의 차이점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수 있는 길은 오직 퀸즈장

로교회 43년의 아름다운 전통을 모델로, 보고 듣고 배운대로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온 교회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담임목사님과 중국교포 

십여명, 그리고 천전도사님 가족과 함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 1월 첫째주부터 중국어 예배를 드

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그들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화요일과 주일예배 후 성경공부, 

부흥! 중국어 예배부 - 노방전도 간증

성도 여러분 샬롬! 노방전도를 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만

들어 가게 된 것을 이 기회를 통해 나눌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

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하나

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주님께 감사드립니다.

(He, Xiuping 집사)- 何秀萍执事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이 시대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결

핍하여 이단이 득실거리고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이다. 

세상의 여러가지 소리가 명예를 좇아가게 하고 지위, 인기, 건강, 

부, 사랑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 수백 만명의 사람들은 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며, 오직 주의 말씀

만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시 19:7] 주의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기때문이

다. [시 119:105]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

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사람들

을 감동시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주의 백성이여, 주의 말씀이 금보다 이 세상의 추구할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뛰여난 것을 보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퀸즈장로교회, 그리고 우리의 중

국어예배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포하고 온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부디 형제자매들이 일어나 여러가지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날마다 전파되어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기도한다.

구역예배와 전도회모임,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연합행사와 선

교바자회, 새성전 건축바자회, 단기선교에도 적극 참석하여 물심

양면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퀸즈장

로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최선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3월 5일, 하나님께서는 중국어 2부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셨고, 317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서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또한 3월 12일, 매주 15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7주간의 새가족

공부를 통해 105명의 성도가 주님의 은혜로 졸업식에 참석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어예배 성도들을 

새가족공부를 통해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

로 무장시키셨으며, 퀸즈장로교회를 더욱 알아가게 하고 다민족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시작한 중국어예배는 매주마다 그리고 

매달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다민족을 

향한 우리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온 교회가 열방을 향해 달

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중국어예배가 

더욱더 숫자적인 부흥 뿐만아니라 영적인 부흥도 함께 이루어주

셔서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 8:7)는 말씀을 붙잡고, 주

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

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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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제가 퀸즈장로교회로 온지 벌써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특별히 2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신 

천위제전도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사명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

였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수 있냐구요? 일단 저의 신앙배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은지 거의 20년이 되었지만 매

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10년동안 그리스도인으

로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고한 모든 것

은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좋은 물질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었고, 항

상 ‘나, 나, 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일시적인 산

타할아버지었고 필요할 때만 찾고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

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죄악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

니다. 마음속의 갈등과 고통을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로부

터 오는 평안과 기쁨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화요일 성경공부를 하면서 노방전도에 대한 거룩

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전도는 목회자의 일이라고

만 생각했지 성도인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화

요일 성경공부 말씀내용은 구약의 에스겔 3장이었습니다.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

도록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오늘 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

를 상징하고 그 일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그의 모든 자녀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

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저

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핑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앞에 떠올라 과거의 일들이 저를 두렵

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 매 맞은 것처럼 다가왔

고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저를 다시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여전

히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제 마음 속에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전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

을까? 주님은 저를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받았던 구

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

는 일을 피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환경을 통하여 새힘을 주

셨습니다. 2015년 여름, 인생에서 처음으로 중국단기선교를 순리

롭게 참석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는 세계 각 곳에

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눈물과 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보면서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먹고 입을 것

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셨지만 주님의 뜻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빚진 마음과 죄책감 속에서 살

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결단하자 주님

은 또한 전도폭발훈련을 통하여 저를 무장시키시고 준비시키셨으

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노방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성

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하물며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노

방전도를 나갑니다. 노방전도는 세상과 단절된 저의 삶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 자신에게 도전하고 안락한 저의 

세상 속에서 걸어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노방전도 현

장에서 대상자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저는 매우 속상했지만 천전

도사님은 사람들이 거절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라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긍

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서 당한 십자가의 능욕과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은 조롱, 채찍과 수

치, 그리고 옷을 찢기시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할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고 피

흘리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절당한 것이 무엇이 두렵단 말

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셨고 계속하여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번, 세번의 

훈련을 거쳐 이제는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의 그 어떠한 반

응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전에 길을 지나가던 한 분이 

저희를 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용 

당하고 세뇌당한 바보들이야.” 이런 모욕적인 말들도 더이상 저를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을 보는 척도 하

지 않았고 귀찮아서 길을 빙빙 돌아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분들

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단지를 

받고 “수고 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일 저를 감격하게 하

는 것은 우리 중국어 예배부에 오는 많은 분들이 전단지를 받고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가족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

하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노방전도의 좋은 점들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저와 

함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

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체험할 때 비로소 그 분의 풍부함과 영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보신 분들은 모두 노방전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간

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샬롬! 저는 중국어 예배부 Ma Jia입니다. 

중국으로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빌어 노방전도

에 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저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

니다. 성경공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저로 하여금 퀸장의 한 성

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자훈련과 전도폭발 훈련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었고 한걸음 한걸

음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성도에 대한 기대와 사

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

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성경공부외에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격려해 주시고 기도

해 주신 형제자매들이 있었기에 성경공부 뿐만아니라 주일예배, 

기도회 및 여러가지 친교모임, 노방전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의 영적생명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

었습니다. 

처음으로 토요일 노방전도에 Shirley 와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

다. 그는 인내로 저에게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친절하게 지나가

는 행인들에게 인사하고 복음 전단지를 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간혹 물어보는 행인들의 질문에도 그는 상세

하게 대답해 주었고 거절 당했을 때에도 웃음으로 그들을 대했습

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서 저는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끔 

노방전도를 하다보면 전단지를 나눠주면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고 

물어보는 행인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냥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는 것 또

한 우리가 자원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어

떤 여자분이 전단지는 거절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 금방 왔을 때 가족이 큰병에 걸려서 급

히 목돈이 필요했는데 크리스챤이었던 사장님이 그의 사정을 아

시고 주급을 미리 선불해 주셔서 급한 일을 잘 해결 했다는 것입

니다. 그녀는 매우 감동하였고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국 속담에 “The roses in her hand: 

the flaver in min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행한 

작은 행동이나 말로 일으키는 효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즉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여름, 제가 정주대학 제2 부속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

을 때 정씨성을 가진 어떤 아저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면서 저를 위해 간단하게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뒤로 그 아저씨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5장까지 읽었는데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

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고 교회로 인도하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Ma, Jia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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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습니다. 만일 기회가 된다면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

을 전해야 합니다.“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 한

마디 일지라도, 상대방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언젠

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마치 양파와 같습니다. 당신이 한겹,  

나도 한겹 벗기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도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벗기

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주보에서 이런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PUSH - pray until something happe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것은 미는것 뿐입니다. 장애물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을

지 없을지 그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오호

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랴”[롬7: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저는 항상 이런 영적전쟁을 합니다. 

유혹 앞에서 흔들립니다. 유혹을 이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

만 최종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과 가족들 대

부분은 크리스챤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많은 부담감을 느

낍니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아도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넌 

크리스챤이잖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항상 저에게 귀띔을 

해주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는 일인가, 간증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천전도사님도 항상 저희에

게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

는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노방전도는 고작 

2시간이지만 저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게 해주었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일부러 교회를 소개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

기하며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

니다.

 예수님 믿기전 저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대화

를 나누기도 싫어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3개월 이상 지나서야 

사귀는 것을 고려했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당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친

해지고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눈

에는 형제자매가 더 이상 남이 아닌 한 가족이고 먼저 그들을 사

랑하고 인내로서 귀 기울이며 웃는 얼굴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습

니다. 주님께서 저를 더욱더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빚으시

고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의 이름만이 온 땅위에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흥! 중국어 예배부 - 새가족학교 졸업 간증부흥! 중국어 예배부 - 노방전도 간증 / 새가족학교 졸업 간증

새가족 학교 졸업 간증새가족 학교 졸업 간증

Dai, Meijia 자매Dai, Meijia 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예배부 dai 

meijia자매입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에 온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대가족에 오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어르신들과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관

심으로 인해 저로 하여금 교회생활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

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날들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

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Huang, Lingdi 자매Huang, Lingdi 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예배부 huang lingdi 자매입니다. 

2015년 5월에 남편 gao jinyuan과 함께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6년 8월, 아들 다섯 식구와 2016년 10월 저희 사돈부

부도 이어서 중국을 떠나 중국어예배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온 가

족을 미국에서 다시 새로운 영적인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퀸즈장로교

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족 아홉식구 중 다섯식구가 중국어부에서 섬기고 있고,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손자와 손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하

고 있다는 것입니다.

퀸즈장로교회로 온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중국어예배부 2주년을 

맞아 제 1기 새신자공부를 7주간을 거쳐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

합니다. 이번 새신자공부를 통해 교회의 역사배경과 구조등을 전면적

으로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지 벌써 몇년이 되

었지만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점점 

식어져만 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배우면서 또다시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수업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얼굴을 가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 번씩 

채찍에 맞을 때마다 제 몸을 때리는듯 아팠습니다. 전에는 이런 느낌

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되었다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옛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

도록 즉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빛이 되어 주님 마음에 

합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 중

보기도하며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생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교

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Lin, Shunde 자매Lin, Shunde 자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lin shunde입니다. 퀸즈장로교회로 온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15년전에 다른 교회에 가본 적도 있었지만 많은 

일과 직장으로 인해 더 이상 교회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다

른 교회로 나간 적은 있지만 그 교회에 대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

니다. 이 교회에 조선족자매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와보니 한중교회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와서 먼저 한국어예배를 드렸지만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중국어부에서 천전도

사님이 예를 적당하게 들면서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하자 갑자기 저

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저는 중국어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천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

리기 시작하였으며 매주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중국어예배를 드린 2주 후 어느날 꿈에서 마귀에게 공격을 받

아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마귀의 코가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

자 온 힘을 다해 마귀의 코를 물고 ‘나의 아버지 주님이여!’ 라고 소리

를 지르자 마귀는 두 손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

셨습니다. 

2주 후, 천전도사님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우

리가 왜 죄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 불안, 질

투, 두려움등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죄가 있

단 말인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

고 고백하자 눈물이 홍수와 같이 계속 흘러 전에 한번도 느껴보지 못

한 감정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후로부터 저

는 홀가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길은 멀고 성경도 더 알아가야 하지만 저는 굳게 믿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7주간의 새신

자공부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셔

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세하게 전해주신 천전도사님께

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학교를 졸업하는 새신자들새가족학교를 졸업하는 새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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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QPRLM - Novruz(노브루즈) 교육위원회 - Chavruta(하브루타)

“ NAVRUZ ”
- New Year According to The Natural Calendar -

Novruz is Celebrated in the East on March 21 - day of spring 
equinox, when Nature naturally wakes up when the day is 
equal to the night and with each subsequent rotation 
recaptures several minutes in favor of light, When a new 
round of renewal begins and the New Solar Year begins. On 
the day of the spring equinox, a new Sun is born and the Earth 
wakes up (it's not for nothing that the day of the Earth is 
celebrated on March 21).

Navruz is now widely celebrated as the beginning of the 
New Year in Iran and Afghanistan, as a state holiday in 
Tajikistan, Uzbekistan, Kyrgyzstan, Kazakhstan, Turkmenistan, 
Azerbaijan, Albania, Iraqi Kurdistan, India, Macedonia, Turkey; 
And also in the south of Russia: in Tatarstan, Bashkortostan.

The traditions of the celebration of Navruz almost did not 
change for all its centuries-old history. Preparations for the 
holyday are very serious. People are cleaning houses, yards in 
advance, wash there closes and paying all debts. On the eve of 
the holiday before the sun rises it is necessary to complete all 
the preparatory efforts: preparation of festive meals, cleaning 
of housing and the decoration of rooms with flowering 
branches of trees

The most important day of the holiday is the first, on March 
21. On this day it is customary to cover a festive table and 
treat all friends, neighbors and everyone with "New Year's" 
meals, the main of which are Khalisa and Sumalak (they are 
prepared only once a year - at Navruz). Khalisa is prepared 
from seven kinds of cereals with the addition of meat, and 
everything boils down to a state of homogeneous mass. A 
sumalyak is prepared from sprouted wheat grain with the 
addition of flour and sugar. Usually people Begin to prepare 
these complex dishes on the eve of the holiday. All women of 
a large family, the community (in the modern conditions of 
high-rise buildings - neighbors) gather around large boilers and 
all through the night they stir the dish in order not to let it burn 
on a wood-burning fire. Often, a number of small stones are 
placed on the bottom of the boiler, not as a seasoning, of 
course, but in order to stir better and not to let burn the thick 
ritual dish. It is believed that if someone accidentally gets a 
"lucky" chock , then it is sure to be luck in the New Year. To 
ensure that the long and time-consuming process at the fire 
does not turn into a tedious duty, it is accompanied by music, 
songs and dances, thus starting a merry New Year's Eve. And in 
the morning every woman carries home her share of the 
common festive dish.

Since the community of the parishioners of the Russian-
speaking church -"Queens all nations" consists of 
representatives of Central Asian countries, Navruz for us, in 
addition to everything else, is an opportunity to invite, meet 
and get to know a large number of our compatriots, as well as 
to share to those who have not yet Heard nothing about this 
beautiful Eastern holiday. For us, this is a chance to share this 
good and joyous spring day with more people and in such a 
favorable environment to share the word of God. Last year our 
Holiday was visited by more than 150 people. This year, we 
have planned to invite 200 people. We wish to spend this day 
in pleasant communication and fun with each other. After all, 
we always have something to share with each other. 

노브루즈 (Novruz)는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서 아시

아와 중앙 아시아 지역에서 매년  양력 3월 21일경  낮과 밤의 길

이가 같아지고 봄이 찾아오는 춘분에 시작되어서 13일간 진행되

는 신년 축제로 특별히 겨울이 끝나고 새 봄이 시작되는 것을  새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여겨서 춘분을 설날로 지낸다.

노브루즈는 현재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의 남쪽과 타타르

스탄과 바스 코르트스탄에서 지키는 축제로써, 타지키스탄, 우즈

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 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

아, 이라크 쿠르디스탄, 인도, 마케도니아, 터키에서 주요 공휴일

로 지킨다.

노브루즈 기념 전통은 수 세기의 역사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 날을 위한 준비과정은 대단히 진지하다. 사람들은 집과 마당을 

청소하고, 옷을 단정히 하며 모든빚을 청산하고, 축제 음식, 집안 

청소, 꽃과 나무로 집을 꾸미는 것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하루 전

날 해가 뜨기 전에 끝내어야 한다.

노브루즈의 가장 중요한 날은 3월 21인 첫 날이다. 이 날은 친구

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반기고 칼리사 (Khalisa)와 수말락 

(Sumalak)이 메인인 새해 음식으로 식탁을 준비하는 것이 전통

이다. 칼리사는 7가지의 곡물과 고기로 만들어지며 모든 것을 함

께 넣어 끓인다. 수밀락은 싹이 튼 밀과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들어

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잡한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노

르즈 전날을 시작한다. 대 가족에 속한 모든 여자들이 큰 아궁이 

주변에 모여 밤새 음식들이 장작불에 타지 않도록 젓는다. 잘 저으

면서 음식들이 타지 않게 하기위해 종종 많은 작은 돌을 아궁이 

바닥에 놓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행운의 사래”가 걸리면 

새해에 행운이 따를거라고 믿기도 한다. 이 길고 오래 걸리는 과정

이 지루한 의무가 되지 않도록 음악과 함께 춤을 추며 즐거운 새

해 전날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은 매일 아침 축제 

음식을 이웃들과 나눈다.

페르시아제국에 속했던 중앙 아시아 나라의 교회 대표자들이 

“모든 민족을 위한 여왕”이라고 한 이후로 이 노브루즈는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동포들을 초대하고, 만나고, 알아가는 것 뿐

만이 아닌 이 아름다운 동쪽의 기념일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만나 복음을 나눌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에게 있어 노브루즈는 

호의적인 환경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

한 좋은 기회이다. 지난해 노브루즈를 기해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행사에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올해에는 200명 이상

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우리는 이 날 즐거워하

며 열린 마음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NAVRUZ ’ Celebration‘ NAVRUZ ’ Celebration

“ 우리 하브루타 할까요? ”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 허정문 목사님과의 간담회를 갖고

소위 교육열이 높다 하는 강남 8학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저

는, 이미 30여년전이지만 미국 명문대 졸업생인 원어민 교사로부

터 영어 수업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원어민 교

사가 주도하는 영어 수업이 있었고, 나머지 수업시간은 독해와 문

법을 배우는 전형적인 한국 영어 교수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

어민 선생님이 부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학생들이 선생님만 바

라보는 교실의 책상 배열 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4~50여명

의 학생들이 4명의 그룹을 이루어 서로 마주보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영어퀴즈를 풀고, 그룹별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수업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교실은 

그야말로 시끌벅적, 살아있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

식의 수업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교장선생님께서 그 선

생님에게 수업방식을 바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기간

제 교사였던 원어민 선생님은 교탁앞에서 녹음기가 되어 학생들에

게 "Listen and repeat after me!!" 를 외치며 영어책을 읽어주는 

걸로 영어시간을 떼우셨습니다. 비록 짧게 맛보았지만, 그 때 느꼈

던 영어학습의 즐거움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

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즐기는 공부, 공부 자체를 위한 공부… 

이것이 3,500년동안 이어져 온 유대인의 교육 철학인 토라 리쉬마

(Torah Lishmah)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교육의 핵심에는 하브루타

(Havruta)라는 학습법이 있다는 것을 얼마전 허정문 목사님의 강

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허정문 목사님과의 간담회가 담임 목사님을 비롯, 

교역자님들과 교회학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허

정문 목사님은 고려신학대학원, 히브리대학, 보스턴 칼리지를 거

쳐 현재는 뉴욕 예쉬바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시는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날의 간담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토라 리쉬마란 “토라 자체를 위한”(for the sake of Torah) 

이라는 의미로, 크게 세가지로 그 사상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

훈과 계명을 따라 율법의 실천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의 나라에 대한 열정, 즐거움과 같은 영

적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셋째, 문자 그대로, 토라 자체를 위

한 공부, 즉 공부 자체가 유익이요 보상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을 향

한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에서 찾고 깨달아 따르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형통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2) 하브루타란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학습법이다. 유대인의 창의력은 바로 하브루타에서 시작되었다. 이

것은 성경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된다. 주어진 본문 내용을 가지고 상대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비평적, 창의적인 사

고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며, 다양한 갈등과 논쟁을 거쳐 의견

의 오류와 실마리를 찾아가는 변증법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복잡

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하브루타

이고, 가정에서 식사하며 가족끼리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도 하브

루타이다. 좀 더 깊이있게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고 암송한 후 거기에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이다. 암송한 

구절의 단어와 의미를 이야기하고, 그 구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성경에 나오는 예를 가지고 진리를 증명하며, 자신의 삶

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한다. 찾은 구절들 중 하나로 설교문

을 작성할 수도 있고, 한 구절을 각색해 콩트로 만들어 볼 수도 있

다.  

3) 탈무드는 1천년 동안 토라를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수집, 편찬한 책인데 이미 엄청난 분량임에도 

아직까지 이 책은 끝이 나지 않았다. 탈무드는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백지로 남겨두었다. 첫 페이지의 여백은 독자 자신의 경

험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 페이지의 여백은 ‘오픈 엔드

(open end)’를 의미한다. 즉 시대에 따라 새로운 말, 새로운 견해

가 첨가되기 때문에 끝맺음이 있을 수 없다. 이는 말씀 연구와 학습

에 끝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4) 언급한 대로, 유대인들의 토라 리쉬마는 탁월한 교육 사상임

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

혜를 거부한 반쪽 지혜, 반쪽 진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탈무드

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 바로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안에서 온전한 말씀과 학문 연구를 하는 것, 그리

고 그러한 공부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리

쉬마 정신이다… 

다음세대의 신앙교육과 말씀교육은 교회학교 현장에 있는 지도

자나 교사들, 그리고 크리스천 부모들에게는 늘 고민되는 문제 가

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말씀

교육에 힘써 왔지만, 과연 아이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

하는 그리스도인, 즉 성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

고 있는지 지금의 교육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쉬마 사

상과 하브루타가 교회 교육의 대안으로, 더 나아가 교회학교의 미

래는 여는 돌파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브루타의 목표는 여호

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삶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

입니다. 주일 교회학교 사역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될 우리교회 토

요학교에서는 하브루타가 교과과정의 중요한 축을 이루게 될 것입

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씩 실천하다보면 

머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흔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

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행사

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와 다음세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교회 곳곳에서 삼

삼오오 짝을 이루어 “우리 하브루타 할까요?” 라는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길, 그리고 그 축복이 교회 담장을 넘어 우리 가정과 이웃 교

회로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홍한나 권사송요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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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2박3일이다. 그래서 어찌보면 좀 짧다. 이번 수련회도 그랬

다. 좀 짧았다. 아이들도 너무 짧았다고 한다. 짧은 이유는 그만큼 

재미있었다는 뜻이다. 로마서 8장을 수련회 theme으로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외우는 시간들이 많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돌

아와서도 로마서8장을 다 외우게 하려는 목표로 지금도 달리고 

있다. 그래서 3월 한달을 그리 목표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게다 수

련회에서 받은 은혜의 연장선이다. 힘이 난다. 이래서 수련회를 가

나보다.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을 외우고 또 팀별로 쓰고 또 그 같은 본문을 몸으로 팀별로 skit 

으로 표현하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듣는 연습을 

하였다. 이것이야 말로 포괄적인 학습이 아닌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갖고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외우고 말로 표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린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양성국 교사 

초등부 겨울수련회 스케치초등부 겨울수련회 스케치

Romans 8 / Love the Word

“Sang teacher, what’s the theme for the retreat this 

year?/ Romans 8- Love the Word. Eww~ Romans 8? Can 

we do something fun this time? Of course we can. You’ll 

see, we’ll have so much fun this year.” 한 학생이 박상용 집사

님에게 물었다. 이번 수련회 theme은 무엇인지. 그리고는 바로 

또 말하고 묻는다. 싫다는 표현이 바로 나온후 하는 말은 - 우리 

이번에 재미있게해요~  

그렇다. 이번 초등부 겨울 수련회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로마서

8장과 한 학생이 하는 질문의 만남 이었다. 수련회 전체적인 부분

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듯이 준비 미달이다. 무엇을 빼놓고 왔던지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던지 planning면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참 재미 있는것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너무 재미있고 좋았다고 한다. 왜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수련회는 많이 아이들이 함께 하였다. Again 또 매번 그렇

듯이 수련회 전날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수련회 당일 함께하게 된 아이들이 꽤 많았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수련회를 처음 가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번 수련회의 간증도 처음 갔던 아이들 중에서 골라골라 2명을 추

천 받았다. 그리고 여름수련회까지 못기다리겠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수련회 theme은 Romans 8 이였는데 

그리고 이 말을 듣고는 한 학생은 얼굴을 찡그리며 재미있는거 하

자고 했는데 아이들 모두가 참 재미있었다고 또 가자고 또 하자한

다. 무엇일까? 왜 일까? 하나님의 은혜다. 겨울 수련회는 여름과 

간증 간증 

Daniel  AnbinderDaniel  Anbinder

Hello, my name is Daniel Anbinder I'm 10 year’s old, and I'm 
from Staten Island, New York. 

First of all I just want to say God brought me to the 2017 Winter 
Junior Retreat for a reason. God filled me with a multitude of 
blessing throughout this retreat. 

I want to start from the very beginning where I didn't want to 
go. I prayed nights not to go to the retreat but God didn’t answer 
my prayer and looking back I'm happy he didn't answer it. My 
Mom and my Grandparents prayed for me so I went to the retreat. 

The first sermon really touched me Pastor Kim really showed to 
us God loves us in Romans 8:1 it said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in Christ Jesus”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This verse showed me’ that no matter what we do, God 
will always love us, even if you think about it more deeply God 
gave his only son Jesus for us little micro-organisms in front of 
God. While listening to Pastor Kim’s sermons, I really started to 
realize why God brought me to this retreat. 

God can do unexpected things at a unexpected time, when you 
dig yourself into a spiritual hole. God will always lead you out 
somehow. God will lead you out and it will be in a supernatural 
way. As Christians we cannot doubt the power of God, again God 
is supernatural and he does things in supernatural ways, all we 
have to do is believe, believe in the power of God. 

I also don't want to forget how much fun I had. We played 2 
fun games and we also went swimming in a indoor pool. I want to 
thank all the teachers for their time with us. We all have to agree, 
we all have 1 life. This is one of the many reasons I want to thank 
the teachers and God for bringing the teachers to spend time with 
us. I want to thank everyone reading this, and whoever is reading 
my message to you is never doubt the power of God, as I said 
God can do unexpected things at an unexpected time. Praise 
God, that God brought me to my first ever Junior retreat and my 
first ever retreat in general. I wouldn't be writing this if it wasn't 
God’s supernatural power that brought me to this retreat. 

I’m looking forward to having the same blessed time in the 
2017 Summer Junior Retreat. 

Thank You.

간증 간증 

Christina  RekatasChristina  Rekatas

I felt happy and excited to go to the retreat. I felt excited 
because it was my first time going to the retreat. 

When we had worship, we learned about no condemnation. 
No condemnation means not being guilty. We also learned abou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God. I prayed everyday. I prayed 
about following Gods words. I prayed about not being guilty. I 
prayed about going to the retreat to have fun but, also focus on 
God. If you are guilty, that means you do bad things. If you are not 
guilty, that means you follow Gods words. If you read the bible 
and pray everyday, you are always with God. I missed my parents, 
but I had fun and had a good worship. 

This retreat changed my life because I never been to a retreat 
before. Also, l never celebrated God three days in a row. I had a 
good time learning about the Holy Spirit and No condemnation 
and I also had fun meeting new friends. I had fun, but I focused to 
stay with God. I felt not lonely. I feel brave now. The Lord is 
protecting me.

생명보험은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보험사에 전가하고 사랑

하는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플

랜은 무조건 좋고, 어떤 플랜은 무조건 나쁘다’가 아닌, ‘나에게 

적합한지의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 한가지 플랜의 구입을 통해 ‘사망보험금의 보장+완벽

한 은퇴준비’까지 원하시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가

장 중요한 목적은 불의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며, 은퇴준비

까지 완벽히 커버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축

성 생명보험 플랜등을 통해 은퇴시 혹은 비상시를 위한 추가 재

원 마련은 가능합니다. 은퇴준비를 위해서는 401k 혹은 IRA등

의 맞춤형 은퇴플랜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도 세금을 피할 수 없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정상품이 바로 생명보험의 

사망 보험금입니다. 재정관리에 뛰어나다는 유태인들이 이와 

같이 생명보험 구입을 유산상속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크게 기간성 상품 (Term Insurance)과 투자성/저축

성 상품 (Cash value가 쌓이는 Index, Variable 등등의 상품)으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재정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이 달라집니다.

기간성 상품 

* Term Insurance: 가장 많이 들어보신 ‘기간성 상품’으로, 가

입기간 동안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커버됩니다. 가입

자의 연령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커버됩니다. 가입 희망자

가 고령일 경우 가입 자체가 거부되거나, 혹은 가입기간 등에 제

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종류중 가장 저렴한 플랜으

로, 아직 아무런 생명보험 플랜이 없으신 비교적 젊은 분들이 기

본장치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합니다.

* Term ROP (Return of Premium): 위에서  소개해드린  

Term Insurance와 동일한 방식의 플랜이지만, 가입기간 종료

와 함께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방식의 

플랜입니다. 보통의 Term Insurance보다는 월 보험료가 높은 

단점이 있지만, ‘낸 만큼은 돌려받게 되는 장점’으로 인해 선호

되는 플랜입니다.

저축성 / 투자성 상품

* Universal Life: 약속된 이자가 지급되는 Fixed UL,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되는 Variable UL, 주가지수의 변동에 의해 수익

을 얻는 Index UL등이 있습니다. Fixed UL의 경우 수익률은 낮

지만 ‘보장’이 되는 장점으로 인해 특히 유태인들이 유산상속 수

단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Variable UL의 경우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투자 등락폭이 

클 확률이 있는 반면 그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

니다. Index UL의 경우 위의 두 가지 플랜을 합친 개념으로, 주

가지수의 변동에 따른 수익률을 기대하며 주가지수가 상승할 

경우 이자를 받게 되고 하락할 경우에도 원금에는 마이너스 적

용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Fixed UL의 경우 

유산상속 수단으로, Variable UL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고 투자

지식이 있는 경우에, Index UL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된 투자

를 원하는 중장년층 고객들에게 추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

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플랜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관한 여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좋은 전문가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전문가란, ‘특정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장단점을 

정확히 설명하여 가입자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을 찾아주는 사

람’입니다. 건강한 4월이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준비되어 계십니까?준비되어 계십니까?
재정칼럼

이정훈 집사

수련회에서 중요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바로 라면. 아이들은 

라면을 무척 좋아한다. 맛있기 때문에?? 아니다. 집에서 먹지 못하

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에서는 보통 밤마다 주는 라면을 성경 암송

을 해야만 줬다. 암송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아이는 라면을 못 먹

는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HOT 한 아이템이었고 가장 

HOT 한 아이디어였다. 라면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달

란트를 사용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불쌍해서 하나 

주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이 아이들 머리에 들어갔다. 지금 이 나

이때 들어가는 성경은 돌에 새기는 거와 같다.  성령의 도움심이다. 

앞으로도 라면은 꽁짜는 없다. 

이번 수련회 때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였다. 바로 교사 한명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모

두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 떠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해주면서 기도의 바람이 불어 교사들과 함께 또 서로를 위해서 기

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복이다. 말씀을 사모하며 외우

고 듣고 쓰고 가까이 하려하니 하나님께서는 우릴 하나로 묶어주

셨다.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 생명보험의 종류 -- 생명보험의 종류 -

The Holy Spirit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Never Doubt The Power of GODNever Doubt The Power of GOD



Thank YouThank You

먼저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가치있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게, 가치있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청년 선교부

청년대학부

고 등 부

중 등 부

청년 선교부

청년대학부

고 등 부

중 등 부

: 조희주, 이송이, 송수진, 박새암, 이    나

: 심오섭, 홍수아(QPEM), 박재상, 소승우, 

  임이슬, 조한결, 신예지, 정연지(QPEM)

: 조은빈, 정희진, 이하은, 이우주, 소윤종, 

  최승혜, 김지명, 김민수.

: 김호중, 마리아 송, 최종린

: 조희주, 이송이, 송수진, 박새암, 이    나

: 심오섭, 홍수아(QPEM), 박재상, 소승우, 

  임이슬, 조한결, 신예지, 정연지(QPEM)

: 조은빈, 정희진, 이하은, 이우주, 소윤종, 

  최승혜, 김지명, 김민수.

: 김호중, 마리아 송, 최종린

장학금 수여자들장학금 수여자들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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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설립 43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 ”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채현주 권사

이번 장학생으로 선출된 학생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것은 오늘 여러분이 받게되는 이 장학금

은 아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족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아니면 특별한 날이 있을 때, 외식이

나 선물을 주고 받는 대신 가족기념 장학기금으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사랑과 정성과 기도가 그 가운데 담

겨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치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장차,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장학 헌금은 이 땅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는 가장 가치있는 투자이며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할 마땅한 헌신입니다. 기념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도리어 

더 뜻 깊은 일에 동참하며 사랑을 나눌때, 그 기쁨과 감사는 배가 될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하나 모아진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 나

라에 큰 쓰임을 받게 될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4가지 특성하나님 말씀의 4가지 특성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4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함, 명백함, 

권위, 그리고 필요성 입니다.

첫 째로, “충분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만으로”입니다. 성경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

문에 모든 것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면 세상에 아

무것도 없이 아무 정보 없이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을 것 입니다. 한 예로,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고 치면 아이가 

나올 때 설명서가 따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키우는 건지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능을 주시

고 태초부터 친히 알려주시고 성경에서는 잠언만 봐도 아이를 어

떻게 바르게 키워야 하는지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부부간도 마찬

가지로 남편에게는 부인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부인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

로 사용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뿐 아니라 사실 많은 문제

들의 답은 정해져 있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

면서 읽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죄송하고 부족함

을 많이 봤습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한데 우리는 우리들의 의견이 

우리들의 경험을 더 앞세울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구해야 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명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

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말씀은 

“해석”하기 보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보

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랑일 때가 많

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이 글을 읽게 

된 계기가 된 장학금 수여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

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부지불식간에 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받는 저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그 권위가 

두 가지의 책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신약” 과 “구약 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결국 모든 것이 일맥상통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

온 것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에세이에세이

심오섭 청년

퀸즈장로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아, 올해도 변함없이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다음세대를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장학위원회는 지난 2015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신앙적 인재와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조직 되었습

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이 신앙의 기초 위에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 

설립을 기념하는 이 장학금 수여식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세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과, 하나

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선포하기도 하였고, 구원과 전도, 다민족 선교등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마틴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종교개혁의 의미를 깨닫고 그 정신을 잘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개혁신앙과 관련된 서적 3권을 선정하였고,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내용을 숙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 나갈 것인

지를 서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개혁자들의 신앙을 되새기며 형식화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다음세대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의 신앙으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 신앙을 잘 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청서를 1월 23일부터 2월 22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 접수하였습니다.

2. 신청서 마감후 장학위원들의 개인적 친분이나 편견없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실명을 가명으로 변경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3. 심사 기준은

학교 성적 (40%) / 에세이 (40%) / 교회 출석과 참여도 (10%)

/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활동과 각종 시상내역 (10%)

이 항목들 외에, 신청자의 장학금 필요 이유 또한 충분히 고려

하여 결정하였습니다.

4.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번 에세이는 개혁신앙을 담고 있는 

서적을 읽고 제시한 문제에 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장학위원

회와 교육부 목사님, 담임목사님의 추천으로 선정된 3권의 책

은  1) 마틴 루터의 생애를 기록한 [Luther Echoes of the 

Hammer], 2)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 Robert Godfrey가 

삶의 여정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An Unexpected Journey], 3) 차세대 개혁주의 목

회자로 주목받고 있는 Kevin DeYoung이 성경의 권위와 특성

을 저술한 [Taking God at His Word]라는 책입니다.

에세이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장 전개의 설득성 (Development of position)

- 체계성 (Organization)

- 언어 사용의 적절성 (Use of Language)

- 문장 구조 (Sentence Structure)

- 문법과 단어 사용 (Grammar and word usage) 

위의 말씀드린 항목 외에 에세이의 내용과 분량이 얼마나 충실

했는지, 주어진 주제에 맞게 접근했는지, 감동과 설득력 있게 

서술했는지 등을 심사기준에 포함했습니다. 

4. 신청자를 각그룹별(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대학원생)로 분

류하여 채점을 하였습니다.

5. 채점 후 각 그룹 상위 40~50%의 학생을 선별한 후, 심사위원 

전원이 다시 한번 선별된 학생들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6. 위의 절차를 통해 선발된 24명의 학생들을 장학 위원장과 지도

교역자외 심사에 참여한 4명의 장학위원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의논, 합의함으로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장학심사 및 절차 장학심사 및 절차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필요성은 사람

들에게 해당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목적을 원하며 삽니다. 영원히 

살길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 등 많은 것

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게 된 자들이 모여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꾸준함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더 

힘을 내고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많

은 사랑으로 학생들과 청년들을 여호수아를 세워주었던 모세처럼 

세워 주시는 분들이 있어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2017년 봄학기 퀸즈 성인대학 개강예배가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퀸즈장로교회 친교실에서 있었다. 사회에는 
김용생장로, 기도에는 허경화장로, 독주순서엔 김기호장로의 
트럼본 연주가 있었다. 

말씀에는 김성국목사님의 창세기 13장 9절~11절의 본문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선택은 신중히 
해야한다. 선택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야하고, 영적으로 
나의 성장에 어떻게 되는가에 의해 선택해야한다. 

이 날 개강예배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100명을 훌쩍 넘는 숫자
였다. 

성인대학의 수업은 스마트폰 강좌, 생활영어반, 뜨게교실반, 
미술교실반, 수지침반이 있다. 각 남녀 선교회와 취사부, 자원 
봉사자들도 함께한다.

성인대학 개강예배성인대학 개강예배

AG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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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 3월의 헌신예배

“For what thanksgiving can we return to God for you, for all the 
joy that we feel for your sake before our God”  (1 Thessalonians 
3:9)  I am honored to be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2017 
KAPCQ Scholarship, and would like to thank the church for their 
generous scholarship to me and my peers for continuing our 
studies.  But mo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God for providing us 
for what we have and what we do not have.  He has provided for 
me and will continue to do so as I strive to make a Christian 
footprint in this world.  Growing up in a less privileged community 
has not only offered financial challenges, but it has also helped me 
to realize the value of a great education.  Due to the church’s 
generous scholarship, I am able to travel to a prestigious boarding 
school and study there.  

This year’s assignment was to read Susan K. Leigh’s Luther: 
Echoes of the Hammer and to reflect upon it.  Reading this book 
enlightened me to know my job as a Christian in the modern 
world today.  Luther was asked again to recant his teachings and 
writings in front of Emperor Charles V.  However, Luther still does 
not recant because he does not see proof against his theses that 
would make him to recant.  He states at the Diet of Worms, 
“Unless I am convinced by Scripture and plain reason - I do not 
accept the authority of the popes and councils, for they have 
contradicted each other - my conscience is captive to the Word of 

감사의 글감사의 글

김호중 중등부 (Christopher Kim)  

Glory be made known to God!Glory be made known to God!

God. I cannot and I will not recant anything for to go against 
conscience is neither right nor safe. God help me. Amen.”  The 
only way that he would recant, was if they could find in the 
Scripture, evidence that would prove his teachings wrong.  
However, nothing in the Scripture contradicted his work, it only 
supported it.  Romans 10:9 states, “because, if you confess with 
your mouth that Jesus is Lord and believe in your heart tha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you will be saved (ESV)” meaning that 
one would be saved if they truly believed that Jesus is Lord and 
had faith.  

When I was reading this book, I found many messages that 
could apply to Christians in the modern society today.  I believe 
that the message of persistence is a key one.  Fighting for what he 
believed in Martin Luther stopped at nothing to try to get his 
message out to the people because he truly believed that the 
people should know that the Catholic Church was corrupt.  He 
continued to write books, though he was told not to, and he 
Following in his example, we should persist in delivering the 
Gospel so that the world may know Jesus Christ, and that they 
would be able to accept him as Lord and Saviour.  Another 
principle that we can learn is to stand up for what you believe in.  
Modern day Christians tend to shy away when the topic of religion 
pops-up because they are afraid that they will be criticized.  
Luther did not recant in his teachings, he stayed firm in his belief 
even though he had a target over his head.  We must learn how to 
proclaim the Gospel without having shame in what we believe in.   
I truly believe that these are both actions that we as Christians 
should take today.  

Working as a volunteer in my community throughout my 
middle school career, I enjoy helping people learn about 
community services available to them.  Currently, I am in the 
“Sweet Readers” program.  There, I interact with Alzheimer’s 
patients, and try to get to know the person behind the disease, 
because many people in m generation shun the elderly with 
diseases.  While spending my time at the program, I learned that 
the Alzheimer’s disease was incurable, and then I knew that I 
wanted to become a neurosurgeon.  Know with the scholarship 
granted to me by the church, I can continue to pursue my dreams 
in being a neurosurgeon.  I hope to be able to server in a position 
sometime in the future, where I might have even more of an 
ability to help less fortunate and under-represented groups.  My 
educational pursuit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generous 
support from scholarship sponsors like the church.  Thank you for 
enabling this opportunity and may all glory be made known to 
God!

장학위원회 - 설립 43주년 기념 장학금 수여식

“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는 퀸장의 헌신 예배 ”“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는 퀸장의 헌신 예배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3월 5일 첫째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뜨겁고 깊고 
오랜 기도의 어머니들이 모이신 ‘안나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오인수 목사가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눅2:36-38)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모든 안나선교회 회원들이 아름다운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선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라는 은혜로운 메시
지였다.

 설교후에 헌신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들으며 진한 감동으
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린다.

안나 선교회 헌신예배안나 선교회 헌신예배

3월 12일 주일 저녁 예배를 사라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인정
받은 신앙' 이란 제목으로 송요한목사의 말씀이 있었다. 본문말씀은 
요한3서 1:1~8 이었다. 

사라 선교회원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모두 흰바지에 파란
색, 주황색, 보라색 폴로티를 입었다. 젊고 발랄한 모습으로 예배전 
준비찬양부터 모두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는 모습이 은혜로왔다. 헌
신찬양 순서에는 율동과 함께 매우 깜찍하고 감동있는 찬양을 하였
다.

사라 선교회 헌신예배사라 선교회 헌신예배

3월 19일 주일 저녁 예배를 한나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렸다. 
배인구 전도사가 본문 사무엘상 1장 1절~3절 ‘있어야 하는데 없

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나 선교회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의 힘찬 찬양이 있었다.

한나 선교회 헌신예배한나 선교회 헌신예배

모세선교회 헌신예배를 3월 15일 수요예배에 드리게 되었는데, 
일일부흥회도 함께 갖게 되었다. 

한국 광주 삼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정연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
해주셨다. 본문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3절이고 제목은 '변질 되지 
않은 신앙'이었다. 

모세선교회 회원들에게는 주님앞에 섰을때에 당당히 서며 하나님
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했다. 모세선교회의 헌신찬양은 ‘행군 
나팔소리  들으며’를 힘차게 찬양했다.

모세 선교회 헌신예배모세 선교회 헌신예배

3월 22일 수요 기도 예배에 아론 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18절로 '나와 함께 기뻐하라' 는 제목으
로 소유영 전도사가 말씀을 전했다. 첫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다. 내 안의 구원을 이루시는분은 하나님이시
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려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한
다. 셋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한다. 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축복이 아론선교회에 있기를 축복했다.  
헌신찬양은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를 찬양했다.

아론 선교회 헌신예배아론 선교회 헌신예배

3월 8일 수요 예배에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본문 
창세기 22장 1절~14절로 김재형목사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아브라함 선교회는 75세이상의 남자 성도로 구성된 선교회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시어 힘차고 은혜로은 헌신찬양을 하였다. 헌신 
찬양은 ‘주 예수 보다 더 귀한것은 없네’ 였다.

특송으로는  아브라함 선교회 김기호 장로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니' 트롬본 연주가 있었다. 

아브라함 선교회 헌신예배아브라함 선교회 헌신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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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 구석 구석을 우리 교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구석 구석에 이 분의 손 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며, 이

른 새벽부터 다음 날 신학교 철야기도회로 새벽 2시가 가까운 시

간까지, 교회 문 단속을 하시느라 출 되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

으며, 눈이 오면 트럭을 몰고 교회 주차장 눈울 밀어서 주차장을 

확보하시고, 교회 본당의 무대 설치까지 뚝딱 해치우시는 우리 

교회의 만능 해결사, 정진규 집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다.

S: 먼저 집사님 가족 소개를 해 주세요.

J: 가족은 저와 이쁜 정희정 권사와 남매가 있는데, 아들 원호는 

결혼해서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딸 

지순이는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S: 집사님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J: 교회의 시설 관리인데, 보수, 각 부서에서의 요구 사항을 해결

해 주는 일이죠. 세세하게는 고장난 것 수리, 긴급한 수리, 환경미

화에 관한 시설 설치및 관리, 소모용품 구입, 교회 알람, 교회 단속

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S: 우리 교회 등록은 언제 하셨고 교회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

셨나요?

J: 저는 92년 7월에 뉴욕에 왔는데 토요일이었어요. 다음 날 주

일에 퀸장에 등록하고 지금껏 하루도 안빠지고 퀸장에 다니고 있

습니다. 94년부터 3년 동안 ‘영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수리하는 

일을 했었고, 교회에서 일을 하기 전에 ‘그린 하우스’라고 유리에 

관한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먼저 교회 관리하시던 분의 건강상 

이유로 교회 관리직 일을 더 못하시게 되자, 교회에서 장목사님으

로부터 교회 관리직을 맡아 달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그 자리가 힘

든 자리라 거절을 하다가 장목사님의 간절한 권유로 2000년 부터 

지금까지 17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바뀌실 때마다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도 했었지만, 교회에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필요

하다 하시기에 교회에 계속 있게 되었어요. 일단 주문이 들어 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불가능은 없다’라는 신조로 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우리는 퀸장 가족입니다.

- 정진규 집사 -- 정진규 집사 -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소유영 전도사의
소유영 전도사의

“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

S: 지난번 교회 본당 스피커 설치를 위해 본당 천장에까지 올

라 가시는 것 보고 많이 놀랬습니다.

J: 옛날에 해군 시절에 경험으로 겁은 없어요. 그런거는 자신있

게 하니까요. 옛날같진 않지만요…

S: 이번에는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를 해 주세요.

J: 처음 와서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사순절에 매

달렸죠. 94년 사순절로 기억합니다.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래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

다. 

S: 가족들이 사순절 개근하셨나요?

J: 가족 개근은 애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제법 오래 했습니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가족이 가장 오래 개근한 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의 일이라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

다. 정권사와 십일조 생활은 확실하게 하고, 교회 행사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항상 주님이 원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라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S: 교회에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J: 눈 많이 왔을 때죠. 제가 미국와서 가장 많이 왔을 때가 26인

치가 왔는데 그 때는 눈 치우는 차도 없었어요. 눈치우는 기계로 

교회 주위를 다 치웠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온 몸이 쑤실 정도

로 며칠을 치웠으니까요.

S: 교인들이 같이 삽으로 치웠겠네요..

J: 그 때는 청년들이 잘 모였어요. 눈만 오면 청년들이 교회 치워

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눈을 치우면서 주차장 한 가운데 있

는 몇군데 맨홀에 쓸어 넣으면 눈이 안에서 물에 녹았기에 많이 

밀어 넣었죠. 

S: 교회 교육관 공사에 대한 기억도 있으세요?

J: 제가 미국 왔을 때, 저의 처남이 “미국 생활은 쉴 수 있는 날이 

없을테니까 일단 잘 쉬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쉬니

까 몸살이 나는거에요. 그 때 교회에서는 교육관 공사가 한창이었

고 주일 광고 시간에 “교육관 페인트 칠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는 광고를 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페인트 창고 지기였고, 큰 

배 도색작업, 글자 마킹 하는 것, 배 선수에서 줄타고 내려가서 글

자 새기는 것등의 경험이 있었어요. 자신도 있었구요. 그래서 지원

을 했죠. 일주일 동안 페인트를 홀딱 뒤집어 써가며 머신으로 칠하

는 일을 했어요. 그 일하는 것을 보고 페인트 책임자가 저를 집사

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더 이상은 봉사를 못시키겠고 Pay를 할

테니까 일을 도와 주십시요.”라고 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고, 교육

관 일이 끝나자, 그 다음엔 목수가 저하고 같이 일하자고 해서 보

수도 올려받고 목수 일을 했어요. 그 때 실링, 바닥타일, 벽 세우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는 전기 기능공으로 중동에서 1년 일했었

는데, 여기서 페인트 일에 목수 일을 배운거에요. 목수일도 끝나자 

베델 건설에서 직영으로 일을 해달라고 해서 사장님과 일을 하면

서 교회 일을 가끔 봐드리고 했습니다. 94년에 유리 일을 하는 ‘그

린 하우스’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 출장도 가게 되고, 보수도 좋아

지고, 보너스도 잘 나오고 상황이 좋아질 무렵에, 교회에서 일해 

달라는 장목사님의 구애가 있었습니다. 보수를 생각했으면 교회

에 못왔죠.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노목

사님의 간절한 구애에 거절을 못하겠다 생각하고 4일 후 토요일

에 목사님을 찾아 뵙고 교회에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때 장

목사님의 표정이 ‘내 고민거리는 끝났다’ 하시며 즐겁게 말씀 준

비하시러 서재로 들어 가시는 모습 보고 제 마음도 기쁘고 좋았죠.

S: 만약 시설관리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부서 중에서 일하시

고 싶은 부서가 있으세요?

J: 교사로서는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남을 도와주고, 고치고, 손 

재주로 할 수 있는 일들, 끊임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

는 일들이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있다가 집에 가는 시간이 빠르면 

밤 10시 늦으면 새벽까지 있는데 그 시간에도 나는 끊임없이 돌아

다니면서 뭔가를 하나씩이라도 고치고, 잘못된 것 바꾸고 있어요. 

그런게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 놓으면 맘에 안들어

서 다시 내가 손대고 해요. 남의 집에 가도 이집에 이게 잘못됐네, 

이거 얼마만 들어가면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저거 손대면 좋겠

다. 이런 것만 보여요. 

S: 다른 봉사 생각해 보려다가 결국 다시 지금 하시는 일로 돌

아갔네요. 이 시설 관리부를 못 떠나시겠어요. 

S: 시설관리부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J: 제가 교회 오래 있으면서 혼자 여러부서를 상대하니까 그분들

의 만족을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힘닿는

대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간혹 섭섭한 마음을 갖는 분들

이 있으세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럴만한 형편밖

에 안되는 것은 못해 드리기도 해서 미안한 감이 있고, 교회 20년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렇지 않은 분들이 있겠죠.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만큼 못한 것

도 있다고 저울질 되듯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은퇴, 복음, 소망,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소중했던 순간들….

그리고 교인들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있어요. 

재물에 관해서는 마음을 비운 지가 오래 됐고, 내가 쓸 만큼만 있

으면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 죽는 날까지 사는 거죠. 요즘은 

은퇴도 가까와 오는데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허리도 아프고… 은

퇴를 해서 몸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바쁠 때는 교회에 있

는 시간이 12- 20시간까지 있어요. 오래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서 복받으려고, 내가 못받으면 자

녀라도 복 받게 하려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나를 

서포트 잘해주는 내 와이프! 음으로 양으로 먹는 거 잘 챙겨주고, 

누가 부담스러운 것 주문하면 중간에서 잘 컷트해 주고, 쉬는 날

이면 전화 받아서 끊어 줘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어요. 

와이프와 행복했던 순간은 수 없이 많죠. 특히 목회자 세미나 때 

이곳 저곳 큰 부담없이 목사님 모시고 여행다니면서 은혜스러웠

고, 목회자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좋았고, 퀸즈장로교회가 세상에

서 가장 좋았고, 퀸즈장로교회 밖에 모르고 살았다는 것, 담임목사

님께 더 많은 걸 해 드리고 싶은데, 제자 훈련 참석 못하는 것이 제

일 죄송하지만, 이번 공사로 더 신경 써서 잘 마치도록 협력하겠

습니다. 지나간 일 얘기 하니 눈물이 핑 도네요.

예배 드리고 떠난 자리, 친교를 마치고 돌아간 지하 친교실, 자

녀들이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를 마친 후 교육관… 교우들이 자

리를 떠난 후 정리하고 청소하며 교회를 항상 깨끗하게 빛내주

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알고, 그들이 섬기는 일도 알지만 

그들과 인사를 나눈 적은 있으신가요? 

세 명의 퀸장 가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퀸즈장로

교회에  2010년 친구의 소

개로 오게되었습니다. 벌써 

7년째 일하게 되었네요.

처음 퀸즈장로교회에 왔을때 

큰 예배당을 보고 가장 놀랐습

니다. 또, 놀랐던 한가지는 성도님

들이  예배당에서 큰소리로  통성기도 

하는것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은 퀸즈장로교회에 적응

하여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몇년동안 일하면서 주일학교 

모든 아이들이 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시탕을 나누

어 먹으며 친하게 놀곤했습니다.

저에겐 딸이 있는데, 이름은 Shen (쉔)입니다. 지금은 뉴욕에서 

함께 살면서 QPEM에 다니며, 퀸즈장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

활을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Tino (티노)Tino (티노)

안녕하세요. 저는 티노의 소

개로 퀸즈장로교회에 온 라

리입니다. 2013년부터 일

주일에 이틀정도 오다가, 

2016년 아내가 갑자기 세상

을 떠난후부터는 매일 교회에 

나와 일하게 되었습니다. 힘들때 

퀸즈장로교회에서 저에게 많은 위로

와 도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는 딸 Jessica (제시카)와 Justin (저스틴)이 있습니다. 저

에게 기도제목은 아이들이 퀸즈장로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

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챤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Larry (라리)Larry (라리)

제 이름은 무스입니다.한국 

직업소개소를 통해 퀸즈장

로교회로 오게 되어 2015 

년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티노의 일을 도우며 배

우고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 참 

좋습니다. 약간의 한국어도 배워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면 간단한 대답은 할수있습

니다. 일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Mus (무스)Mus (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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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 요셉 도서관부활절 칸타타 준비현장 스케치

리스도의 부활 하심을 찬양 할 것임이기에 찬양 대원으로서 마땅

히 결연한 자세로 연습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파트별로 흩어져 연

습을 하기도 하고 한자리에 모두 모여 연습된 곡을 맞추어가는 모

습 속에서도 완성된 곡의 연주에서 전해질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

았다. 

연습이 마무리 되어 갈 즈음 풍겨오는 음식 냄새는 경험한 자만

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연습 종료는 광고와 식사 기도로 마

무리되고 친교실에 정성 스럽게 마련된 식사를 즐거움과 감사함

으로 나누는 찬양 대원들의 얼굴은 환하기만 하다. 나머지 설거지

로 모든 일정은 끝났고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 전해질 감동과 감

사를 생각하는 대원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음악적 재능을 가진 대원들의 절제된 조화와 부족하지만 연습

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어우러짐의 소리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선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곡조있는 기도인 것이다.  

2017년 호산나 찬양대를 비롯한 퀸즈 장로교회의 모든 찬양대

원들의 헌신과 섬김의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

쁨의 소식이 만방에 울려 퍼질 것이다.

올해의 부활절 칸타타는 2부 호산나 찬양대의 순서이다. 퀸즈 

장로교회에는 4개의 찬양대가 있어서 매 4년에 한번씩 교회의 찬

양대를 대표하여 한 찬양대가 곡을 준비하고 모든 일정을 책임 진

다. 

올해의 찬양곡은 기적이다. 호산나 찬양대원을 중심으로 나머지 

3개의 찬양대에서 지원하는 여러 대원들이 함께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2월 부터 시작한 연습은 매주일 저녁예배가 끝난 후에 이어

지고 있다. 호산나 찬양대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연습하는 

동안 매주일 나머지 3개의 찬양대는 돌아가며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퀸즈 장로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하심의 가슴 벅찬 

과정을 대원들의 찬양을 통해 그려 나가는 준비 과정에서 대원들

의 진지한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기에 새벽부터 여러 부서에

서 시작한 주일 예배와 섬김의 자리는 저녁 예배후의 부활절 찬양  

연습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의 죽으심을 알기에 기꺼이 남아 지

휘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그

조성순 집사

서적이며, 한글로 된 책이 만 여권이고 그 외에 영어, 불어, 독일

어, 헬라어, 히브리어, 러시아어로 된 책들이 있다. 또한 1년에 

60여권의 신간 서적을 3차례에 걸쳐 구입하고 있다. 앞으로 다민

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언어로 된 서적들을 비

치할 계획이다.

이용 방법

 이 도서관은 우리 교회 등록 교인과 동부개혁장로회 신학생들

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3주이고 1번 갱신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 화,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수, 목요일: 오전 9시-오후7시, 

주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이다. (토요일은 휴무)

사서 소개

 이 요셉도서관이 개관된 후 한환복집사, 이승재집사, 김현정집

사 등이 사서로 근무했으며,2013년 1월부터 조제인집사가 사서로 

수고하고 있다. 또한 시립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김

경구권사와 최효진권사가 주일에는 자원하여 도서관을 찾는 교우

들을 섬기고 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와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장서들이 비치된 이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여 그 

책 속에 묻혀진 무궁 무진한 지혜도 터득하고 마음의 여유도 즐기

며, 믿음과 영성이 더욱 향상되어 기쁨과 감사 속에 이웃과 사회

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

기를 소망한다.

● 

●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가치 있고 유익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쳐서 그 유익과 특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있다. 우리 교회에도 특별히 설치된 귀하고 보배로운 곳이 있

는데 많은 성도들 이 잘 모르거나 무관심하여 지나치는 곳이 있으

니 바로 지하 엘리베이터 옆쪽 코너 조용한 곳에 자리잡은  '요셉 

도서관'이다.

설립 목적과 개관

 이 도서관은 원로 장영춘 목사님의 영문 성함인 Joseph을 따서 

‘요셉도서관’이라 칭했으며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가 개강된 이

후 신학생들의 학습자료와 영성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영적인 성

장과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장목사님께서 

오래 전부터 준비하셨고 또한 Shelton College(RCC)도서관으로

부터 다량의 장서들을  기증받아 1999년 2월 28일 교회 설립 

25주년 기념주일 예배 때 장영춘 목사님 성역 40주년 기념예배, 

요셉도서관 개관 예배도 함께 드림으로서 정식으로 개관되었다.

 이 도서관에는 약 6만여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는데 주로 신학

● 

정혜경 권사

“ 지식과 지혜가 숨쉬는 보배로운 공간 ”“ 지식과 지혜가 숨쉬는 보배로운 공간 ”

지하 엘리베이터 옆쪽 코너 조용한 곳에 자리잡은 ‘요셉 도서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지혜와 믿음, 소망, 사랑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귀한 곳

신학생들의 학업에 힘과 도움이 되는 공간 신학생들의 학업에 힘과 도움이 되는 공간 

정 : 안녕하세요 조집사님, 늘 웃는 얼굴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
다. 먼저 가족 소개와 우리 교회에 언제 등록 하셨는지 말씀
해 주세요.

조 : 제가 캐나다에 살던 중 1995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고,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결혼해서 뉴질랜드 에서 부부가 오

케스트라 단원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작은 딸은 미국 서부 

샌디애고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0년 7월에 등

록 했으며, 현재 임마누엘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 : 도서관에서 섬기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조 : 제가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기독교교육학과)재학중 마지

막 학기인 2013년 1월에 신학생들에게 도서관에서 자원봉

사할 사람들을 원하셔서 서명하고 처음에는 몇사람이 함께 

돕다가 다 그만두고 저만 혼자 끝까지 남아서 여기 저기 수

북히 쌓인 책들을 정리하고 치운게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섬기게 되었지요. 그 때가 시험 때인데 시험공부는 미뤄두

고 도서관 정리에 더 힘을 쏟았어요.

정 : 아, 그러셨군요.이 도서관에 계시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감사

함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
요.

조 :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신학생들의 학업에 

힘과 도움이 되어 기뻐요. 또 잘 정리가 

되고 깨끗해지니 본교회 교인들이 주일

에 많이 찾아와 이용하셔서 참 좋습니다.

정 :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나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조 : 간혹 대출해간 책을 더럽히거나 파손된 상태로 아무말 없이 

반납하는 분도 있는데 반드시 알려주시고, 또 분실할 경우 

도네이션을 해주시면 그 기금으로 어려운 신학생들의 도서 

구입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가능하면 대출해간 책은 제 날

짜에 반납해주시면(갱신도 가능하니)다른 이용자들에게 도

움이 되겠습니다.

정 : 오늘 시간내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
로도 늘 기쁨으로 귀한 사역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조제인 집사 미니 인터뷰 -

- 기적을 지휘하는 최진식 전도사 -

올해 부활절 칸타타를 책임지고 지휘하게 되었고 얼
마전 목사 후보고시에 통과한 최진식 전도사를 인터
뷰 하였다. 

이번 부활절 칸타타 곡으로 ‘The Miracle(기적)’을 
택하게 된 동기를 물었다. 기도하며 부활절 칸타타를 
찾던 중 그의 심장을 뛰게하며 눈에 확 들어 오는 곡 
기적을 발견 하였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
하시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기적
이요. 우리를 부패함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고 영생
을 주시려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심도 기적 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심 그리고 삼일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 나심이 기적이라는 감동을 주
었기에 선곡을 하였다고 한다. 

그가 소개하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삶 
그 자체이고 그들의 찬양이라고 한다. 메시아를 애타
게 기다리던 그들에게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
신 십자가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깊은 무력
감과 상실감, 그 분을 한번 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
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3일간의 간절
한 기다림. 그리고 그 분의 부활 앞에서 온 몸과 마음
으로 전율한 승리의 기쁨의 찬양이라고 한다. 

퀸즈 장로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위에 놀라운 하
나님의 기적이 임하며, 칸타타를 준비하는 모든 대원
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
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인터뷰는 마무리 되었다.

부활을 향한 3일간의 간절한 기다림부활을 향한 3일간의 간절한 기다림

“ 부활의 감격을 함께 찬양합니다 ”
- 호산나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연습 스케치 -



서규일 권사님의 맛있는 토란국 끓이기

나만의 레시피

1. 토란은 껍질을 벗겨 찬 물에 담근다음 먹기좋게 도톰하게 썰어놓는다.  

2. 멸치,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을 넣고 육수를 만들어 놓는다.

3. 소고기는 차돌배기로 준비해서 먹기좋게 썰어서 국간장, 후추, 참기름, 마늘을 넣어 재워 두었다가 볶아놓는다.

4. 무우는 조그맣게 납작하게 썰어 조금만 준비한다.

5. 양파는 채썰어 놓고 다진마늘, 파를 준비한다.

6. 준비한 육수에 무우를 먼저 넣고 끓인후 토란, 양파, 마늘, 볶은고기를 넣고 끓인다.

7. 국간장,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춘 다음 파를 넣고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 마무리한 후에 불을 끈다.

찬양대의 칸타타 연습이 있을 때면 한번쯤 맛보게 되는, 

그래서 더 기다려지는 를 소개합니다.서규일 권사님의 대표 요리 ‘토란국’의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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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PE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

선교비전의 열정이 더 뜨거워진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선교비전의 열정이 더 뜨거워진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

2017년도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3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양순관에서 있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 예배 전 양순관 친

교실에서는 해외선교위원회가 준비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

다. 식사는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식사기도 후 진행되었고, 이후 진

행된 예배에서는 해외선교위원장 정길표 장로의 사회로 시작하여 

선교국장 전성호 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이어서 송요한 선교사가 “선교의 방향"(고전9:19~27)를 제목으

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방향은 더 

많은 사람을 얻는 것, 다른사람들을 섬기는 것,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처럼,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역시 가는 선교지

의 언어, 문화,생활을배워 나가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비로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작년

에 있었던 단기선교를 담은 영상이 이어졌고, 광고 후 앞으로의 

진행될 단기선교 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520장 찬송

을 부른 뒤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예배 

후 양순관 친교실에서는 각 선교지별로 정보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작년보다 더 많은 관심 속에 선교지

에 대해 알아보려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서 이러한 선교에 대한 마음이 더 불붙기를 소망

하며 기도한다. 

단기선교에 대해 궁금하거나 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외선교

위원회 정길표 장로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2017년도 단기

선교는 카자흐스탄(6월 15일~6월 23일)을 필두로 총 9개 지역으

로 예정되어 있다. 2017년 단기선교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17년 단기선교 일정2017년 단기선교 일정
No.

1

2

3

4

5

6

7

8

9

사역지

카자흐스탄

니카라과

캄보디아

중국

온두라스

인디언보호구역

인디아

에티오피아

할렘

TOTAL

기간

6/15 - 6/23

7/8 - 7/15

7/12 - 7/21

7/13 - 7/25

7/15 - 7/22

7/21 - 7/29

7/28 - 8/7

8/8 - 8/19

8/26

예상인원

6

10

17

12

10

12

16

12

50

145

사역내용

목회자세미나, 전도폭발, 제자훈련

VBS, 미용, 의료, 일대일전도, 네일아트

전도세미나, VBS, 미용, 네일아트, 기술사역

말씀집회, 목회자세미나, 전도폭발, 미용, 네일

VBS, 의료, 일대일전도, 미용, 네일아트

VBS, 의료, 일대일전도, 미용, 네일아트

전도폭발, VBS, 고아원사역, 네일아트

교사강습회, 목회자세미나, 말씀집회, 어린이전도집회, 일대일전도

일대일전도, 찬양집회, 말씀집회

말씀사역자

송요한 선교사

이양미 전도사

강지영 전도사

첸위지, 황혜숙, 차평화 전도사

고부영 전도사

김도현 목사

진기웅 전도사

오인수 목사, 계화자, 최진식 전도사

[이숙규 집사]

[황현희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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